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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6월 중 유럽의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진 그린딜 관련 법안 >

법안 주요 내용 입법 상태

EU 자연복원법
(Nature Restoration Law)

2030년까지 EU 역내의 생태계를 20% 

복원하고, 2050년까지 완전 복원
승인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일정 규모의 고용인 수 및 매출액을 초과하는 

역내외 기업에 대해 공급망 전반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의무를 부여

승인

에코디자인규정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기존의 에코 디자인 지침을 개정, 

자원의 순환성 및 에너지 효율 강조
승인

녹색 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한 부여 지침
(Directive on 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제품을 규제
승인

그린 클레임 지침
(Green Claims Directive)

산업계의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방지 협상 중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 개정
(Revision of Regulation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포장의 재사용 및 재활용, 회수를 촉진
보류

EU 폐기물 기본 지침 개정
(Revised option of the EU Waste 

Framework Directive)

기존의 폐기물 기본 지침을 개정: 

폐기물관리계획,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한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

협상 중

출처 : Planet Tracker, EU’s post-election environmental-related regulation review. 2024.6.20.

https://planet-tracker.org/eus-post-election-environmental-related-regulation-review/ (검색일: 2024.7.12).

후퇴 가능성이 있는 사례는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한 법안으로 

자동차 분야의 일자리,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활발한 로비의 대상이 될 것임

- 이 정책에는 2026년 검토조항이 있으며, 이에 대한 유럽의회의 입장이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음

현재의 유럽의회 구성은 폰데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의 재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그린딜을 둘러싼 논쟁이 있을 수 있음

경제 및 산업관련 이슈에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보호무역 성향이 강해지고, 

산업정책의 효과를 갖는 대규모 투자계획이 지지를 받을 전망

EU가 추진해 온 그린딜과 디지털 전환은 계속 추진될 것이지만,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기후변화 외에도 산업경쟁력 강화의 명분이 크게 작용할 것임

- EU가 추진 중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의 상계관세 부과 조치는 기후변화 

대응이 아닌, 전기차를 포함한 유럽의 친환경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

폰데라이언 집행위원장의 재임과 EU의 차기 집행부(’24년 12월 출범)는 유럽의회의 

변화에 맞춰 기존의 그린딜을 추진하더라도 민생, 일자리, 산업경쟁력 등의 

이슈에 더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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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는 기후친화적 프로젝트에 더 많은 지원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거에 비해 기후변화 대응 보다는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역내 

공급망 강화 등에 더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음

※ 유럽투자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EU의 2030년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1조 유로의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2010~20년 기간에 비해 매년 약 3,560억 유로의

증액이 필요함

향후 유럽의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라 디지털 분야의 데이터, 인공지능(AI), 

개인정보 등에 관한 EU의 기술규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핵심 기술 관련 법안의 심사와 논의는 주로 중도좌우파(EPP, S&D, RE)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강함

- 9차 유럽의회(2019~24년) 기간 중 핵심 기술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보고서

(rapport)는 주로 중도좌우파(EPP, S&D, RE) 소속 의원에 의해 작성되었고, 

실제로 법안의 표결은 이른바 ‘중도대연정’에 의해 주도된 바 있음

- 법안 심사를 주도한 의원들이 재선에 성공했고, 기술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신규 

의원들이 중도좌우파에 등장함에 따라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

중도대연정에 속하더라도 중도우파인 EPP는 S&D와 달리 규제보다 투자 촉진에 

초점을 둔 정책을 선호하며, 이 점에서 강경우파인 ECR, 극우성향의 ID(現 PfE)와

공통점이 있음

- 우파 정치그룹은 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보호 등의 이슈에서 

공통점을 가짐

- 다만 EPP는 유럽 역내의 경쟁 및 사업 여건을 강화하고 산업역량 제고에 

초점을 두는데 반해, ECR과 ID는 자국 기업 지원을 위한 강력한 산업정책을 

옹호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도 EPP는 디지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EU 차원의 

엄격한 규정을 옹호하는데 반해, ECR은 인터넷 익명성 해제 또는 사용자 식별 

요구 등에 대해 반대하고, ID는 모든 형태의 디지털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

- AI에 관한 규제에서 EPP, S&D, RE은 찬성 입장이 강한데 반해, ECR과 

ID는 기권 또는 반대표를 던지는 경우가 많음

산업, 통상, 이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국 중심의 정책기조가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 노력을 해야 함

우파는 질서와 법치, 좌파는 권리와 평등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지만, 최근 

유럽 우파는 자국의 이익 보호, 유럽 산업의 경쟁력 등의 이슈에 매우 민감함

유럽이 강점이 있는 규제 및 기술표준 분야를 자국의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과 

연계시켜 역외국을 대상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커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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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 10차 유럽의회(2024~29년)의 정치그룹 구성 및 특징 >

정치그룹 정치적 성향 주요 입장 주요 정당

유럽국민당

(EPP)

⦁중도우파

⦁기독교 민주주의

⦁보수주의/시장중심

⦁친EU 성향

⦁친기업적 정책, 과잉 규제 지양 

⦁산업 경쟁력을 감안한 환경정책 주장

⦁단일화된 대외관계 및 안보 정책

⦁불법이민자 유입 억제

독일: CDU/CSU

프랑스: Les Républicains

이탈리아: Forza Italia

스페인: Partido Popular (PP)

사회민주

진보연맹

(S&D)

⦁중도좌파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모델 선호

⦁친EU 성향

⦁공공서비스 투자, 복지 강화

⦁EU 통합 및 협력 확대로 안보 증진

⦁New Green Social Deal 제안

⦁난민 및 이민자 포용

독일: SDP

프랑스: Coal (PS + RDG + 

PP + N)

이탈리아: Partito Democratico

스페인: PSOE/PSC

리뉴 유럽

(RE)

⦁중도파

⦁자유주의

⦁친EU 성향

⦁회원국간 방위 협력, 방위산업 강화 

⦁단일시장 강화, 행정절차 및 자본 조달

간소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이민자 공동 책임 및 관리

프랑스: Coal (LREM + MoDem

+ A + MRSL)

독일: FDP

네덜란드: VVD

유럽보수개혁

(ECR)

⦁우파 또는 강성우파

⦁보수주의/대서양주의

⦁연성 유럽회의주의

⦁자유시장 경제, 규제완화, 작은 정부 

지향

⦁비용을 고려한 기후정책

⦁난민/이민자 송환 및 국경통제 강화

이탈리아: Fratelli d'Italia (FdI)

폴란드: PiS

체코: ODS

스웨덴: SD

정체성과 

민주주의

(ID → PfE) 

⦁강성우파 또는 극우

⦁자국중심 보수주의

⦁주권주의

⦁강성 유럽회의주의

⦁유럽의 주권국가를 보호

⦁EU 통합 확대 반대

⦁EU 차원의 방위연합 창설에 반대

⦁엄격한 이민정책

프랑스: Rassemblement 

National (RN)

헝가리: Fidesz

이탈리아: Lega

스페인: Vox 

주권국가들의 

유럽

(ESN)

⦁극우성향

⦁대중영합주의

⦁주권주의

⦁강성 유럽회의주의

⦁‘정체성과 민주주의(ID)’ 그룹과 유사 

독일: AfD

폴란드: Nowa Nadzieja 

불가리아: Възраждане

녹색당

(Green/EFA)

⦁환경주의

⦁(중도)좌파로 분류

⦁대체로 친EU 성향

⦁녹색 및 사회 정책 목표에 중점

⦁재생에너지 확대

⦁공동 차입을 통한 녹색산업 전환

⦁이민자 포용, 불법이민 억제

독일: Alliance 90/The Greens

프랑스: Les Écologistes

네덜란드: GroenLinks

덴마크: Green League

좌파그룹

(The Left)

⦁좌파 또는 강성좌파

⦁사회민주주의/공산주의

⦁연성 유럽회의주의

⦁분배정책, 긴축 억제에 중점

⦁주요 섹터 및 서비스 공공화

⦁이민자 포용 

⦁EU내 의무 연대 촉구

프랑스: La France Insoumise

이탈리아: Five Star Movement

그리스: Syriza

주 : (1) 現10차 유럽의회에는 총 8개의 정치그룹(Political group)이 형성되어 있으며, 신설된 ESN을 제외하면 

대체로 9차 유럽의회의 연장선에서 정치그룹이 형성됨

(2) 각 정치그룹의 정치적 성격은 다양한 국가별 정당이 참여하는 이유로 다소 다를 수 있음

출처 : European Parliament 홈페이지; 강영숙(2024). 유럽의회 선거 결과와 정치･경제적 영향. 국제금융센터. 

2024.6.10.; 한국무역협회(2024). EU의회 선거 관련 정당그룹별 주요 공약 및 전망. EU통상정보. 

2024.6.4. 등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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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차 유럽의회의 국가별, 정치그룹별 의석수 >

국가/정치그룹 EPP S&D PfE ECR RE
Greens

/EFA

The 

Left
ESN NI 기타 합계

오스트리아 5 5 6 　 2 2 　 　 　 　 20

벨기에 3 4 3 3 5 2 2 　 　 　 22

불가리아 6 2 　 1 5 　 　 3 　 　 17

크로아티아 6 4 　 1 　 1 　 　 　 　 12

키프로스 2 1 　 1 　 　 1 　 　 1 6

체코 5 　 9 3 　 1 　 1 　 2 21

덴마크 2 3 1 1 4 3 1 　 　 　 15

에스토니아 2 2 　 1 2 　 　 　 　 　 7

핀란드 4 2 　 1 3 2 3 　 　 　 15

프랑스 6 13 30 4 13 5 9 1 　 　 81

독일 31 14 　 　 8 15 4 14 3 7 96

그리스 7 3 1 2 　 　 4 　 2 2 21

헝가리 7 2 11 　 　 　 　 1 　 　 21

아일랜드 4 1 　 　 6 　 3 　 　 　 14

이탈리아 9 21 8 24 　 4 10 　 　 　 76

라트비아 2 1 1 3 1 1 　 　 　 　 9

리투아니아 3 2 　 2 2 1 　 1 　 　 11

룩셈부르크 2 1 　 1 1 1 　 　 　 　 6

몰타 3 3 　 　 　 　 　 　 　 　 6

네덜란드 6 4 6 1 7 6 1 　 　 　 31

폴란드 23 3 　 20 1 　 　 3 　 3 53

포르투갈 7 8 2 　 2 　 2 　 　 　 21

루마니아 10 11 　 6 3 1 　 　 　 2 33

슬로바키아 1 　 　 　 6 　 　 1 6 1 15

슬로베니아 5 1 　 　 2 1 　 　 　 　 9

스페인 22 20 6 　 1 4 4 　 1 3 61

스웨덴 5 5 　 3 3 3 2 　 　 　 21

EU-27 188 136 84 78 77 53 46 25 12 21 720

출처 : European Parliament 홈페이지, 

https://results.elections.europa.eu/en/seats-political-group-country/2024-2029/ (검색일: 2024.7.12).



18

Ⅱ 주요 동향(1) : 과학기술

1 미국, 중국의 원자력 산업 혁신성 분석 보고서 발표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핵발전 기술 혁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중국의 

원자력 산업과 이의 혁신성, 투입, 정부 정책 등을 분석한 보고서* 발표(’24.6.)

* How Innovative Is China in Nuclear Power?

중국은 핵발전 기술 혁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특히 4세대 원자로와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개발과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고 분석

- 중국기업은 광범위한 자금 지원과 체계적인 조정을 바탕으로 하는 범정부 전략에

힘입어 서구기업보다 훨씬 앞서 있으며, 미국보다 10년에서 15년 정도 앞설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

- 중국은 56개의 가동형 핵 원자로를 현장에 투입했고 27개가 건설 중이며,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이 가장 큰 국가로서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

<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 (’24.5월 기준) >

출처 : ITIF(2024), How Innovative Is China in Nuclear Power?, 그림 1.

중국은 1981년에 처음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승인하였으나, 2005년 원자력 

건설 프로그램을 극적으로 확대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원자력 산업에서 민간 R&D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민간 R&D 추정치는 2015년 약 4억 3,600만 달러에서 

2020년 13억 달러에 달함

- 2008년 Westinghouse가 중국 국가원전기술공사에 AP1000 기술 라이센스를 

허용하며 중국의 원자력 산업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는 중국 CAP1400 

원자로의 기초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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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 중국 산둥성에 세계 최초의 4세대 원자력 발전소인 Shidaowan-1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세계 최초의 다목적 SMR 실증프로젝트(Linglong One)의 

건설을 주도

중국 정부는 원자력 에너지를 촉진하기 위한 일관된 국가전략과 범정부적 접근 

방식을 채택

- 중국 정부는 원자력 부문의 발전을 위해 원자력 분야의 경제 구성 및 생태계 

행위자 조정, 규제･허가 절차 간소화, R&D 투자 지원 등 중국 정부가 원자력 

분야 확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 ’24년 1월, 중국 정부는 25개 기관으로 구성된 새로운 국가 산업 컨소시엄을 

출범하여 핵융합 기술 발전을 촉진

- 중국은 빠른 원자력 시설 건설 승인을 통해 4세대 원자로 배치에서 앞서고 있으며, 

원자력 분야에서만 최소 1,000명의 과학자와 엔지니어 교육･훈련 프로그램 도입

ITIF는 미국이 원자력 산업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국가전략과 정부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고 분석

- 미국은 원자력 산업에서의 리더십을 되찾기 위해 일관된 국가전략과 범정부 차원의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하며, 경제적 인센티브와 수출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

- 또한, 첨단 원자력 기술에 대한 R&D 협력과 기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3시장으로의

원자력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동맹국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

< 미국의 대응 방안 >

⦁연구개발 및 규제 기관에 충분한 인력 배치

  - 새로운 원자로 유형의 혁신, 선택, 규제 승인 및 배치를 지원하기 위해 연방 연구개발 및 규제 기관에

충분한 인력을 배치

⦁인센티브, 세액 공제 및 매력적인 금융 지원 제공

  - 비용 경쟁력 있는 원자력 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 세액 공제 또는 매력적인 금융 지원 필요

⦁수출 신용 프로그램 간소화

  - 미국 원자로 제조업체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 신용 프로그램 간소화 정책 필요

⦁일관된 국가전략 채택

  - 일관된 국가전략 수립을 통해 원자력 에너지의 혁신 및 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

⦁산업 및 기술 정책 재검토

  - 혁신과 모방 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비용 구조를 가진 모방자에게 리더십을 잃을 수 있음을 경계

⦁핵심 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

  - 미국이 개척한 산업 중 하나인 민간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 미국의 역량이 상실될 위험에 처해있으므로,

이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조치 필요

출처 :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2024.6.17.)

https://itif.org/publications/2024/06/17/how-innovative-is-china-in-nuclear-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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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전력 부문의 AI 활용 분석

미국 RAND연구소는 전력 시스템에서 인공지능(AI)의 활용 현황, 관련 위험과 

기회를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보고서* 발표(’24.6.) 

* The use of AI for improving energy security: Exploring the risks and opportunities 

of the deployment of AI applications in the electricity system

전력 시스템에서 AI를 활용하면 운영 성능이나 예측 수준을 향상할 수 있으며 

전력망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음

- 보고서에서는 AI 애플리케이션을 아래의 6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미국, EU, 

영국, 중국의 활용사례를 검토

- 각국은 전력 부문에 AI를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에너지 

기업과 AI 분야 스타트업 간 파트너십 및 합작투자의 결과로 기술 발전을 이룸

< 전력 시스템에서 AI 애플리케이션 활용 현황 >

AI 애플리케이션 활용 범주 미국 EU 중국 영국

풍력 및 태양광 발전량 예측 ü ü ü

그리드 안정성 및 신뢰성 제고 ü ü ü ü

전력 수요 예측 ü ü ü

수요 관리(DSM, Demand Side Management) ü ü ü

에너지 저장 장치 운영 최적화 ü ü ü

최적화된 시장 설계 및 운영 ü ü ü

AI는 인프라 노후화, 전력 수요 증가, 탈탄소화 요구 등 전력 부문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 보유

- RAND연구소는 AI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와 AI를 도입한 4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하여 AI가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① (AI 기반 부하 감소) AI를 활용해 난방, 환기, 공조를 효율적으로 제어

② (AI 기반 부하 이동) 전력 소비 시간을 자동 조정하여 최대 수요를 줄이는 AI 활용

③ (AI 기반 풍력 웨이크 스티어링(wake steering)) 풍력 터빈의 웨이크 스티어링과 AI 

기술을 결합하여 풍력 발전량을 늘리고 피로하중 완화

④ (결합 시나리오) ①~③ 시나리오 결합

** ‘에너지 안보’는 4가지 지표로 측정: 가용성(Availability, 예비 전력 용량), 접근성

(Accessibility, 화석 연료 의존도), 수용가능성(Acceptability, 온실가스 배출량), 경제성

(Affordability 전기 생산 및 송전 비용)

- 분석 결과, ‘AI 기반 부하 감소/이동’과 같은 소비자 측 시장(BTM, Behind-the-

Meter) AI 애플리케이션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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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령 ‘AI 기반 부하 감소’는 추가적인 전력 생산 필요성을 줄여 시스템 전체에 

이익을 가져오며 소비자의 에너지 요금을 절감

- ‘AI 기반 풍력 웨이크 스티어링’으로 분석한 전력 공급자 측 시장(FTM, Front-the-

Meter) AI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효과를 발견하지 못함

- 또한 다양한 AI 기술을 동시에 적용할 경우, 애플리케이션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에너지 안보에 서로 상충하는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 

한편 AI를 광범위하게 활용하면 사이버 보안 위험, 설명할 수 없거나 예기치 

못한 동작, 공급업체 종속 등의 문제 발생 가능

< 전력 시스템의 AI 활용 관련 위험 분류 >

위험 설명

사이버 보안 

위반 또는 침해

⦁AI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델의 데이터 흐름을 오염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전력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음

관할권이나 

영토 주권 문제

⦁전력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여러 관할권에 걸쳐 있기 때문에 AI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면 서로 다른 법적 기준이 충돌하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설명할 수 없거나 

예기치 못한 작동

⦁AI 애플리케이션은 기존의 전력 시스템과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며 AI가 

내린 결정은 설명하기 어려워, 시스템의 결함을 진단하고 해결하기 어려움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의사 결정

⦁AI 기반 의사결정은 비윤리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시장 조작과 같은 불법 

행위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음
  * 예: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에너지 효율이 낮은 가정의 전력 수요를 줄이는 결정

인간-기계 상호작용, 

의존과 신뢰

⦁AI는 전력 시스템에서 인간 작업자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으나, AI의 기능과 

동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시스템을 지나치게 신뢰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공급업체 의존성 및 

벤더 종속

⦁전력용 AI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공급업체가 소수인 전문화된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에너지 기업이 단일 공급업체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정책입안자, 규제기관, 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전력 

시스템에서 AI의 이점을 활용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권고사항 제시

1) 정책입안자

- 공청회나 보고서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새로운 AI 기술 발전에 따라 급변하는 정책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

- 기존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에너지 분야의 AI 활용에 대해 적절히 다루고 있는지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추가하거나 명확화

※ 현재 AI 규제, 에너지 규제, 중요 인프라 규제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규제기관에서 전력

시스템의 AI 활용 문제를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는 상황

-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대화를 지속하여 AI 전환에 대한 동의와 참여를 확보

- 에너지 기업이 위험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AI를 급하게 적용하도록 부추기는 

상업적인 압박, 시장의 집중화 경향 등 전력 부문 AI 시장의 역학관계를 파악



22

2) 규제기관

- 급속도로 발전하는 AI의 최신 개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장의 발전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새로운 발전을 능동적으로 추적

- 전력시스템 내 AI 도입･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적인 보고 체계를 

만들고, AI의 도입 속도와 특성을 평가하여 추가적인 규제 필요성 검토

- AI 적용에 따라 전력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에 테스트할 수 있는 샌드박스를 개발

- 규제의 공백이나 중복을 막기 위해 AI, 에너지, 시장, 중요 인프라 시스템 

등 다양한 규제기관 간 정기적인 논의와 정보 공유 채널 구축

3) 에너지 기업

- AI 응용 프로그램 도입 시, 전문 지식을 토대로 장단점을 평가해야 하며 공급기업에

대한 종속성, 추후 변경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

- 에너지 기업은 AI 도입의 목적을 규제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꾸준히 소통

출처 : 미국 RAND연구소(2024.6.21.)

https://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A2907-1.html



23

3 미국,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지원 성과와 추가 조치 발표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바이오경제위원회*, 관계부처,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기업 등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여 바이오경제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지원방안 논의**(’24.6.)

* National Bioeconomy Board(NBB); 바이오 기술 및 제조 리더십 발전을 위해 ’24년 3월 출범

** Fact Sheet: Biden-Harris Administration’s Actions to Advance American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미국은 2022년 9월,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하여 바이오

제조 역량 확충 및 인력 양성, 연구개발 등을 위한 투자를 확대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 바이오제조 역량 향상을 위한 일련의 추가 조치를 

발표하고, 2022년 행정명령 서명 이후 지난 2년간의 성과를 강조

- 에너지부는 미네소타주 마샬에 위치한 솔루젠(Solugen)社의 바이오포지

(Bioforge) 시설에 2억 1,360만 달러의 조건부 대출 보증 발표

※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래, 바이오제조에 대한 가장 큰 규모의 연방 투자

- 농무부는 바이오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북미 산업분류체계(NAICS) 

및 상품분류체계(NAPCS) 코드 개정에 관한 권고안 제시

- 농무부는 또한 유전자 변형 미생물에 대한 규제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반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보 요청서를 공개

-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백악관의 팬데믹 대비 및 대응 정책실(OPPR)*과 협력하여 

안전한 바이오 의약품 공급망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출범한 ‘바이오제약연합

(Bio-5, Biopharma Coalition)**’에 대해 발표

* Office of Pandemic Preparedness and Response

** 한국, 미국, 일본, 인도, EU의 정부 및 주요 기업･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바이오

제약 분야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협력할 예정

이번에 발표된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바이오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해온 35억 달러 이상의 투자와 광범위한 활동에 기반하여 추진 

< 바이오제조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주요 활동 >

구분 주요 활동

범정부
⦁지속가능하며 안전한 미국 바이오 경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주도할 ‘국가바이오

경제위원회(National Bioeconomy Board)’ 출범

국방부

(DOD)

⦁2023년 3월 ‘바이오제조 전략(Biomanufacturing Strategy)’을 발표한 국방부는 국방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바이오제조에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 발표

  - 이를 통해 육･해･공군 연구소와 함께 생체재료(bio-materials) 개발 파이프라인을 

가속화하고, 바이오 소재 산업화를 위한 투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공급망 복원력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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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2024.6.25.)

https://www.whitehouse.gov/ostp/news-updates/2024/06/25/fact-sheet-biden-harris

-administrations-actions-to-advance-american-biotechnology-and-biomanufacturing/

구분 주요 활동

에너지부

(DOE)

⦁(과학실, Office of Science) 10년 내에 청정에너지 기술을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바이오경제를 위한 광범위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 어스샷 이니셔티브’의 기반이

되는 과학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29개 프로젝트에 2억 6,400만 달러 지원

⦁(바이오에너지기술국, Bioenergy Technologies Office(BETO)) 바이오매스를 바이오

연료와 바이오제품으로 전환하는 유망 기술을 확장하고 바이오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1억 5,100만 달러 지원. 선정 프로젝트에는 연간 수백만 갤런의 저탄소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실증 단계의 바이오제조 시설 포함

⦁(화석에너지탄소관리국, Fossil Energy and Carbon Management Office(FECM)) 

BETO와 함께 바이오매스와 폐기물 원료에 대한 연구와 현장실험을 지원하기 위해 

8,000만 달러를, 보다 저렴한 바이오연료와 바이오제품을 만들기 위한 바이오촉매/

미생물 개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4,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

⦁(청정에너지실증국, Office of Clean Energy Demonstration(OCED)) ‘재생에너지 

활용 CO2 포집을 통한 지속가능한 에틸렌 프로젝트(SECURE)*’에 최대 2억 달러의 연방

비용 분담금 지원 발표. CO2를 활용하여 청정 에탄올과 에틸렌을 생산하는 통합 공정 실증
  * LanzaTech와 협력하여 T.EN Stone & Webster Process Technology, Inc.가 주도

국립과학재단

(NSF)

⦁정량세포생물학 과학기술센터(S&T Center for Quantitative Cell Biology)에 3,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세포의 상태를 정의하는 물리적, 화학적 과정을 설명하는 전체 세포 

모델(whole cell models) 개발을 지원

⦁Simons 재단과 협력하여 수학과 생물학 전문가들이 모여 이론, 데이터 기반 수학모델, 

계산, 통계, AI 도구를 통해 생명의 근본원리를 밝히고 바이오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촉진할 핵심 기초연구 수행 기관에 5,000만 달러 투자 발표

⦁분자 및 세포 생명공학 분야의 데이터합성, 사용, 재사용에 초점을 둔 최초의 ‘분자 및 

세포과학 국립합성센터(National Synthesis Center for Emergence in Molecular and

Cellular Sciences)’ 설립을 위해 2,000만 달러 지원

⦁바이오경제 관련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현대 생물학과 생명공학 발전을 위해

인프라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새로운 바이오파운드리(BioFoundries) 프로

그램의 첫 번째 공모 완료

  - 바이오파운드리에 최대 7,500만 달러를 지원하여, 바이오경제의 모든 분야를 발전

시키고 도구 개발을 촉진하며 생명공학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에 투자 

농무부

(USDA)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바이오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대출 및 보조금 

프로그램에 5억 달러 이상을 투자(첨단 바이오연료, 바이오연료 인프라, 재생가능한 

비료 생산, 바이오가스와 바이오매스 프로젝트 등의 분야에 투자)

⦁바이오 행정명령 발표 이후, 바이오경제 발전을 위한 신규 연구개발에 5억 달러 이상 투자

⦁산림청(USDA Forest Service)은 토지 관리, 산불 위험 감소, 기후적응 및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목재 기반의 바이오경제에 대한 투자 촉진

국무부

(DOS)

⦁핵심신흥기술특사실(Office of the Special Envoy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이 

주관하는 바이오경제 글로벌 협력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광범위한 국제 참여를 시작

국제협력

⦁미국 국립과학재단과 인도 생명공학부(Indian Department of Biotechnology)는 양국 

과학자/엔지니어 간의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연구 협력 파트너십을 위한 협약 체결

⦁바이든 대통령은 2023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바이오연료 동맹(Global Biofuels 

Alliance)’을 출범하여 탈탄소화 목표 달성을 위한 청정연료를 보급하는 공동의 약속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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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AI 실현 전망 >

출처 : JRI(2024), 汎用AIの現状と展望- 実現への見通しと社会への影響 -

범용 AI의 도입에 따라 AI와 업무 역할 분담을 통해 자동화 업무가 증가하고, 

이를 통한 인력난 해소와 비용 절감 등의 변화가 수반될 것으로 기대

- 더불어 전문 기술 및 지식이 필요한 업무 일부가 범용 AI로 대체됨에 따라, 

사람은 ‘신뢰 관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둔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

- ‘디지털 공간에서 자율성을 획득한 범용 AI’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행동은 다음과 같음

< 범용 AI 구현을 위한 권장 조치 >

기업이 취해야 할 행동 변화 및 조치

디지털화 촉진
⦁(변화) 범용 AI가 시스템의 GUI와 API를 자율적으로 조작하여 인간의 업무를 지원

⦁(조치) 기존 시스템의 API화 및 업무의 디지털화 추진

범용 AI 시대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GenAI 활용

⦁(변화) 기존 발상으로는 불가능했던 비즈니스의 실현
  ※ 예: 인력 부담 없이 24시간 365일 고품질 서비스 제공

⦁(조치) 기술 발전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즈니스를 검토할 필요

  - 현재의 생성형 AI를 결합하여 중장기적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지 

상상하고 실증 실험 등을 추진

업무 프로세스 및 

데이터 정비

⦁(변화) 범용 AI는 인간과의 협력 속에서 학습이 진행되며, AI가 인간의 업무를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AI를 인간이 지

원하는 형태로 전환

⦁(조치) 현재 업무 프로세스 및 업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하여 AI에 제공

AI 규제/거버넌스 

강화

⦁(변화) 범용 AI는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에도 강력한 거버넌스가 요구될 가능성 존재

⦁(조치) AI 관련 거버넌스 작동을 통해 규제 등에 대응 가능한 체계적 기반 마련 필요

AI 리터러시 향상 및 

재교육

⦁(변화) 인간의 일하는 방식 및 직업의 변화

⦁(조치) AI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근로자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출처 : 일본종합연구소(2024.6.17.)

https://www.jri.co.jp/MediaLibrary/file/advanced/advanced-technology/pdf/1508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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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 과학기술･혁신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관리 과제 및 향후 방향성 제안

문부과학성 인재위원회는 102회 회의에서 ‘과학기술혁신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관리 업무･인재 관련 과제 및 향후 방향성’을 발표(’24.6.)

* 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の創出に向けた研究開発マネジメント業務･人材に係る課題の整理

と今後の在り方

일본의 과학기술 연구력 저하 문제 해소를 위해 문부과학성은 연구개발관리인재,

특히 URA*의 육성과 확보에 집중

* University Research Administrator,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관리자

- 연구자가 R&D를 통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URA 등 연구개발 관리 인재 및 기술직 직원의 역할이 필수불가결

- 연구개발관리인재는 연구개발활동의 기획･관리, 연구 성과의 활용 촉진 및 

가치창출을 담당하는 전문 인재로서 향후 박사 인재의 중요한 경력경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

- 인재위원회는 문부과학성에 연구개발관리인재 및 기술직 직원의 평가, 처우, 

고용 등과 관련하여 우수사례를 포함한 인사제도의 가이드라인 수립을 요청

연구개발관리인재는 연구력과 재정 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대학 및 연구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

- 연구개발관리인재는 빠른 시기에 혁신의 관점으로 연구자와 협력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를 최대화해야 하며, 수행 업무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유연한 

업무 대응이 요구됨

- 2000년대 중반부터 일본 대학의 논문 수가 정체된 원인으로 연구자들의 연구 

전념 시간 감소가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연구개발관리인력 부족 

문제로 더욱 악화

< 연구개발관리인재의 특징과 역할 >

⦁전문성과 다양성: 연구개발관리인력은 특정 연구 프로젝트의 기획, 관리, 그리고 연구 성과의 활용을 

촉진하는 고도의 전문인력으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 분야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함

⦁유연성: 대학 및 연구기관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연성이 요구됨

⦁조직 운영 참여: 단순히 연구 지원에 그치지 않고, 대학과 연구기관의 전반적인 조직 운영에 기여할 수 있

는 능력 함양 필요

⦁경쟁력 강화: 경쟁적 연구비 및 기업 자금의 확보, 연구 프로젝트의 기획 및 추진을 통해 연구기관의 

재정적, 연구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능력 필요

연구개발관리인력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있어, 효율적인 활용과 

지속가능한 인력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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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관리인력 전반에 관한 과제 >

⦁연구개발관리인력의 부족

  - URA의 수는 지난 10년 동안 300명에서 1,600명 이상으로 증가했지만, 증가세는 둔화 중

⦁연구개발관리 업무의 확장과 인력의 다양성

  - 현재 대학에서 요구되는 연구개발관리업무는 크게 확장되었으며, 각 업무는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한 가지 업무의 전문성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이 필요

⦁기관 내에서의 인력 육성의 어려움

  - 연구개발관리인력을 위한 독자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7.7%에 불과하며 “인력 육성의 

어려움”이 상위 과제로 꼽힘

⦁적절한 평가와 경력 경로 확립의 어려움

  - 많은 기관들이 연구개발관리인력의 업적과 평가를 위해 면담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평가와 

경력 경로 확립에 어려움이 존재

⦁직업에 대한 높은 인센티브의 부족

  - 연구개발관리인력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설계가 중요

⦁인센티브 제도 개선 필요

  - 기관에서의 연구개발관리인력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고용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기관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관리인재 양성 및 확보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

1) JST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의 인재 육성

- 연구개발관리인재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 풀 확보를 

목적으로, URA 뿐 아니라 교수･연구자 및 사무직 직원, 그 외 전문직도 포함하여 

연구개발에 필요한 모든 직군을 대상으로 인재 육성 진행

- 기본적･표준적 지식 및 스킬 교육 강화 및 온･오프라인 교육 자료 제공, OJT 

기회 제공 등을 통해 현장 대응능력 및 협업 능력 제고

- 최근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실천적 교육 강화 및 

중장기적 비전과 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 업데이트

- UNITT, medU-net 등 다양한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각 분야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제공, 국제적 인증 및 자격 취득 기회 제공

2)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개발관리체계 구축

- 대학 및 연구기관 경영진의 연구개발관리 기능과 인재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연구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자원 배분을 촉진

- 연구 지원 기능, 전략 추진 기능, 가치 창출 기능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관리 기능을 강화

- 실무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과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처우에 반영

- 연구개발관리 인재가 기관 내에서 계속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경력경로 구축

출처 : 일본 문부과학성(2024.6.24.)

https://www.mext.go.jp/content/20240624-mxt_kiban03-000036700_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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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본, 새로운 자본주의 그랜드 디자인 및 실행계획 ’24년 개정안 발표

일본 정부는 민관협력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그랜드 디자인 및 실행계획’의 2024년 개정안*을 발표(’24.6.)

* 新しい資本主義のグランドデザイン及び実行計画 2024年改訂版 

※ ’22년 기시다 내각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실현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목표로 인재,

과학기술･혁신, 스타트업, GX, DX의 5가지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3년 6월 1차 개정안을 통해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 등 세부 실행계획 제시 

이번 2차 개정안은 ‘새로운 자본주의’를 가속화하기 위해, 그간의 추진 방향*을 

유지하며 일본 경제가 직면한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구체화 

* ① 새로운 민관 협력, ② 과제 해결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사회적 과제 해결과 경제

성장의 동시 실현), ③ 과제 해결을 통한 국민 개개인의 지속적인 행복 실현

-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 및 자동화 기술 활용 교육 등 사람에 대한 투자, 

노동시장 개혁, 기업의 원활한 진입･퇴출을 통한 산업 혁신, 콘텐츠 산업 활성화, 

투자 촉진, GX 국가전략 수립, 자산운용 중심 국가 실현 등의 세부계획 제시

‘투자 촉진’과 관련해서는 특히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반도체, 건강 및 의료

등의 분야에서 과학기술 및 혁신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

1) 디지털 전환(DX) 

구분 주요 내용

웹 3.0을 

위한 환경 

정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NFT(대체 불가능 토큰), DAO(분산형 자율조직) 등의 혁신

으로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글로벌 시장에 직접 진출해 높은 가격 설정이 가능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웹(web) 3.0을 위한 환경 정비 추진

⦁개정 투자사업 유한책임조합(LPS)법에 따라 LPS의 투자대상에 암호화폐를 추가하여 LPS를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내년 여름 시행을 목표로 환경 정비 추진

차세대 

5G, 6G 

실현

⦁차세대 5G 정보통신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차세대 통신 인프라인 6G(Beyond 5G)의 경우

요소기술인 광통신기술의 2030년경 도입을 목표로 서로 다른 사업자를 연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향후 5년 이내에 확립하고 국제표준화를 가속화

⦁위성통신 및 고고도 플랫폼 스테이션(HAPS)을 활용한 성층권 통신을 통해, 재해 시나 기존 

네트워크가 미치지 않는 하늘, 바다, 낙도, 산간지역 등 광범위한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비지상계 네트워크(NTN) 상용화 연구개발 촉진 및 기술기준 정비

DX 투자 

촉진을 

위한 환경 

정비

⦁(사이버 보안) 기업 및 행정기관 등의 보안 인재 양성, 중소기업의 보안시스템 도입을 지원

하여 공급망 전반의 사이버 보안 강화, 사이버 공격 대응과 시스템 취약점 분석 역량 강화를 

국가 주도로 추진하고 민관의 분석 결과를 활용한 국산 보안 제품 개발 지원 

⦁(인터넷의 새로운 신뢰 프레임워크 구축) 주고받는 데이터나 상대방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 등

새로운 신뢰의 틀을 추가하는 ‘트러스트 웹(Trusted Web)’을 올해 일부 분야에서 구현

⦁(의료･간병 DX) 의료･간병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자진료기록 정보공유서비스를 내년 중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추진 등

⦁이 외에 디지털 거버넌스, 건축･도시의 DX, 우라노스 에코시스템(Ouranos Ecosystem)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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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지능(AI)

구분 주요 내용

AI의 

혁신과 

AI를 통한 

혁신 

가속화

⦁(연구개발력 강화) 모델의 고효율화 및 고정밀화, 멀티모달화, 리스크 저감 등의 연구개발, 

양질의 일본어 데이터 및 산업경쟁력을 갖춘 분야의 데이터의 정비･확충을 산학이 연계하여

추진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지원

⦁(AI 활용 추진) ‘Chat GPT 등 생성형 AI의 업무 이용에 관한 합의’를 발전시켜 타 기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AI 조달･이용, 획득한 지식의 공유를 추진하고, AI의 활용 촉진을 

위해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각종 산업법 등 유의해야 할 제도의 운용 명확화

⦁(인프라 고도화) 데이터센터의 대형화･분산화 및 전력 절약, 6G(Beyond 5G) 등 네트워크 

시스템의 고도화, AI 반도체와 같은 핵심 디바이스 실현 등을 위해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AI에 필수적인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 확대

⦁(인재의 육성･확보) AI 기술 습득, AI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강화 및 보급, 

차세대 AI 개발 등을 수행할 신진연구자 및 박사과정 학생의 연구비와 생활비 지원

안전･안심 

확보

⦁(AI의 안정성에 관한 제도 검토) 올 여름 AI 전략회의 하의 ‘AI 제도연구회(가칭)’에서 의료, 

자율주행, 금융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분야를 포함하여 제도의 기본방향 검토에 착수

⦁(AI의 안전성에 관한 지식의 집약) ‘AI안전연구소(AISI)’는 AI의 안전성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전문 인재의 육성･확보, 첨단 기술 및 지식 집약 등을 추진

⦁(허위･오류 정보 대책) 생성형 AI를 포함하여 인터넷 상에 유통되는 허위･조작 정보 등에 

대응하는 기술 연구개발 추진, 국제적 연계 강화 등 제도적 측면을 포함한 종합 대책 추진

국제적인 

연계･협력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등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을 위한 국제적 대응을 

주도하면서, 아시아 및 글로벌사우스 국가와 협력하여 공동 개발 및 혁신 창출 지속 추진

3) 반도체

구분 주요 내용

성장을 

견인하는 

분야에 

대한 

집중적 

정책 지원

⦁생성형 AI의 고도화 및 활용 촉진은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며, 경제안보의 관점에서도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역량이 요구

⦁클라우드를 이용한 생성형 AI 서비스의 제공･이용 및 엣지 디바이스에 AI 기능을 탑재하는 

양 측면에서 생성형 AI의 고도화 및 소비 전력 감축의 최적화 실현

⦁이를 위해 최종 사용자의 수요에 따른 AI 서비스 창출을 위한 기반모델 개발 지원, 애플리

케이션 및 기반 모델의 고기능화와 저소비전력화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첨단 반도체 

양산 기능 확보, 응용･기반 모델과 첨단 칩 제조를 연계하는 설계 개발 등을 집중 지원

경제안보상 

가장 

중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

⦁반도체는 DX･GX를 뒷받침하는 기반기술로 최첨단 외의 영역에서도 안보상 중요성이 높음

⦁따라서 메모리･센서･파워･장비･소재 등 경제안보상 가장 중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하면서 동맹국과 협력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기술 우위 및 공급 능력 확보 필요

⦁이를 위해 △일본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나 기업 규모･

재무구조상 향후 자력으로는 시장 확대의 속도에 대응한 양산 투자 확대가 어렵다고 생각

되는 분야에 대한 투자 △일본의 산업에서 수요가 높은 반도체로 현재 해외 생산･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나 해외의 생산능력 확대가 예상되는 반도체의 일본 내 양산 거점 정비 △경제

안보상 강점이 있는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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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 및 의료

구분 주요 내용

체계적인 

성장 

가속화 

추진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 일본 전역에 산재한 혁신 자원(대학, 기업, 벤처캐피탈, 의료기관, 

투자자, 인큐베이터 등)으로 구성된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허브를 구축하는 한편, 헬스케어

분야의 창업･인큐베이션 프로그램 및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추진

⦁(헬스케어에 대한 투자 확대) 실용화 연구 및 양산 단계의 지원 강화를 목표로 국내 벤처

캐피탈 시장 육성, 해외 벤처캐피탈 및 스타트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촉진 등을 추진하고, 

유망 기술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세제 등 활용 

⦁(기술을 활용한 예방 및 건강증진) 애플리케이션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에서 수집된 생체･

생활 데이터를 토대로 생활습관 개선 및 질병･중증화를 예방하는 실증 프로젝트 등 실시

⦁(신약 제조 능력 강화) 제약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주체와 연계하여 출구지향적 연구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육성 △국제 수준의 임상시험 실시체제 정비 △신규 모달리티 

의약품의 일본 내 제조체제 정비 △학계 및 스타트업의 기술(Seeds) 창출･육성 등 추진

⦁(바이오 의약품 등 개발 촉진) △항체의약품과 같이 미생물과 세포 등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체제 정비 △혁신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 최초로 사람에게 투여하는 FIH

(First in Human) 시험이 가능한 국제경쟁력 있는 체제 구축 △시험약 제조시설 정비 △국제 

공동 임상시험 추진 등 일본의 기술을 신속히 실용화하는 국제적 수준의 연구개발 환경 실현

5) 기타 과학기술 및 혁신 투자

구분 주요 내용

양자 기술

⦁양자컴퓨터, 양자암호, 양자센서 등의 테스트베드 이용 환경 확충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연구･전문인력 양성,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글로벌 진출 및 

협력 기회 창출, 활용사례 창출･실증 추진 

핵융합 

에너지

⦁일본의 자생력 확보, 산업 진흥 및 경제 안보를 위해 핵융합 에너지가 중요하므로, 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해 실증시설을 정비하고 스타트업을 포함한 민관 연구개발 역량 강화

차세대 

소재 산업

⦁연구개발부터 양산 단계까지 장기적･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관학 연계, 장기구매

계약 등 자금 조달과 리스크 부담 완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차세대 소재산업 창출

연구기관의 

연구개발력 

강화

⦁국가적 중요 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국가연구개발법인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24.3.)에 따라 유연한 인사･급여제도 도입, 연수 등 인력양성 기회 확보, 정보보안 

대책 마련 및 제3자 기관 등의 객관적 검토를 포함한 연구 보안･무결성 강화 추진

대학 펀드 
⦁10조 엔 규모의 대학펀드 지원 대상인 국제탁월연구대학으로 선정된 도호쿠대학에 대해 올해

중으로 인정･인가 여부를 판단하고, 다음 공모를 개시할 예정

국제 두뇌 

순환

⦁일본의 우수한 연구자에게 해외 첨단연구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해외 연구기관의 

연구자를 유치함으로써 우수한 연구가 전 세계에서 일본으로 모이는 국제적인 두뇌 순환 확립

국제표준화 

전략 수립

⦁경제안보, 첨단기술, 환경 규범 등 중점 영역을 설정한 후, 국제표준화에 대한 민관의 노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내년 봄까지 수립할 예정

출처 : 일본 내각관방(2024.6.21.)

https://www.cas.go.jp/jp/seisaku/atarashii_sihonsyugi/pdf/ap20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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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U, 2024년도 과학연구혁신 성과보고서 발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의 연구혁신 투자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유럽 

연구혁신의 3대 과제와 정책 개선안을 제시하는 ‘과학연구혁신 성과보고서*’ 발표(’24.6.)

* Science, Research and Innovation performance of the EU 2024

EU는 격년마다 연구혁신성과 전반을 총망라하는 보고서를 발간 중이며, 2024년 

보고서에서는 지난 20년간 유럽연합의 역량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라는 점을 강조

- GDP 대비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R&I 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녹색 

기술의 경쟁력 향상과 연구 성과의 전반적 질적 향상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 EU의 ‘저조한 연구혁신 생태계 활용, 지속적인 연구혁신 격차, 기술 격차’를 

3대 과제로 정의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

EU와 주요 경쟁국 간의 기술 격차는 여전히 두드러지며, 전략적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 기술에서 EU의 선도력은 중국 및 미국 대비 취약

- 특히 AI,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기술, 양자 컴퓨터 등과 같은 디지털 분야의 

전략적 생산성 향상 기술에서 EU와 다른 주요 국가 간의 기술 격차가 지속

- 일부 기술적 진전은 있었으나 미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공격적인 시도가 필요함을 방증

< 복합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 대비 EU의 입지 (’19-’22) >

출처 : European Commission(2024), Science, Research and Innovation performance of the EU 2024, 그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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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EU가 다른 글로벌 경쟁국을 대상으로 높은 기술 의존도를 탈피하지 

못하면 과학 외교와 국제협력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EU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상호 보완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고 분석

EU의 전반적 지식 기반은 글로벌 경쟁국에 비해 다양성이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특히, 녹색 기술 및 기후변화 저감 기술(CCMTs) 분야에서 우위를 보임

- 주요 혁신국으로 알려진 중국, 미국, 일본, 한국의 경우 소수의 기술군에 집중한 

반면, EU는 다양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보유

- 녹색 인프라 보급, 기후 적응, 에너지 기술, 환경 기술 부문에서 중국과 미국을 앞섬

EU의 R&I가 직면한 3개 과제에 대해 정리하고 R&I 정책 방향을 제안

1) 연구혁신 생태계 활용 저조

- EU의 연구혁신 생태계는 국경을 초월한 협력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유럽의 글로벌 리더십 달성에 제한 요소로 작용

- EU 차원의 정책 조정과 구조 개혁이 필요하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필요

2) 지속적인 연구혁신 격차

- EU 내 연구혁신 격차는 지역 간 불균형에서 기인하며, 이는 특정 지역의 발전 

속도 차이와 중소기업(SME)의 혁신 역량 차이에서 비롯

※ 혁신 선도력은 주로 북유럽과 서유럽이 주도하며, 남유럽과 동유럽은 이를 추격하는 형세

- 연구혁신 격차 해소를 위해 EU의 연구혁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간 협력 

강화와 포용적 혁신 환경 조성 필요 

3) 기술 격차

- EU는 ICT와 헬스케어 분야의 민간 부문 투자 부족으로 인한 기술 격차가 

발생하며, 이는 EU가 중기술(Mid-tech) 분야에 특화되는 상황을 초래

- 첨단 반도체, 생명공학, 우주, 첨단소재 기술과 같은 중요한 기술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술적 리더십을 회복하고, 연구

혁신을 산업적 목표와 결합할 필요

- 디지털 및 녹색 혁신에 전략적 초점을 맞추고,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기술주권

확보 필요

출처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2024.6.27.)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4_3505



34

8 EU, 2025년도 예산 초안 발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997억 유로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제안*(’24.6.)

* EU Budget 2025 aims to reinforce funding for Europe's priorities

※ 동 예산은 경제회복기금(NGEU, NextGenerationEU)을 통해 약 720억 유로를 보완할 예정

※ EU는 ‘2021~2027년의 다년간 지출예산(MFF,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과 

‘경제회복기금’으로 구성된 장기 예산 운영

이번 예산(안)은 녹색･디지털 전환 촉진, 일자리 창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및 

글로벌 역할을 강화하여 유럽을 보다 탄력적이며 미래에 적합하게 만드는 데 중점

- 이를 위해 ‘유럽 플랫폼을 위한 전략 기술(Strategic Technologies for Europe 

Platform, STEP)*’을 통해 주요 핵심 기술을 지원

* 유럽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와 기후중립으로의 전환을 위해 핵심 기술 분야에서 

유럽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3년 제안된 프로젝트

또한 MFF의 중기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서부 발칸 반도, 

남부지역 인접국 및 이민자, 터키와 그 외 지역의 시리아 난민에 대한 지원 지속

* ’24년 2월 진행된 개정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기술 주권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제안된 예산(안)의 지출 우선 분야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EU 2025 예산 초안 배정 내역 >

우선 분야 예산(단위: 유로) 주요 내용

공동농업정책 및 수산업 547억
⦁농식품 및 수산 부분의 회복력 강화 및 위기 관리를 위해 

공동농업정책에 538억 유로, 어업과 양식 기금에 9억 유로

지역 개발 및 결속 492억

⦁경제, 사회 및 영토 결속 지원을 위한 지역개발 통합, 

녹색 전환과 연합 우선순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인프라에 

492억 유로

글로벌 파트너십 163억

⦁유럽근린파트너십기구(NDICI-Global Europe)에 109억 

유로 

⦁사전가입지원기구(IPA Ⅲ)에 22억 유로

⦁서부 발칸 성장 시설에 5억 유로

⦁인도주의지원기구(HUMA)에 19억 유로

연구 및 혁신 135억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 127억 유로 

⦁호라이즌 유럽 또는 다른 프로그램과 재배치를 통해 유럽 

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 재정 지원

우크라이나 지원 152억 ⦁추가로 43억 유로의 보조금 제공과 109억 유로의 대출

유럽 전략 투자 46억

⦁국경 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유럽 연결 시설에 28억 유로 

⦁디지털 미래 형성을 위한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에 11억 유로

⦁연구와 혁신, 녹색･디지털 전환 등 주요 우선순위를 위한 

InvestEU에 3억 7,800만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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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2024.6.19.)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4_3247

우선 분야 예산(단위: 유로) 주요 내용

우주 분야 21억 ⦁유럽연합의 행동을 통합하는 유럽우주프로그램에 21억 유로

회복력 및 가치 118억

⦁경제회복기금(NGEU)의 차입 비용 증가에 52억 유로 

⦁교육 및 이동성 기회를 제공하는 Erasmus+ 프로그램에 

40억 유로 

⦁예술가와 창작자 지원에 3억 5,200만 유로

환경 및 기후 행동 24억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을 지원하는 LIFE 프로그램에 

7억 7,100만 유로 

⦁모두를 위한 녹색 전환을 보장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Just Transition Fund)에 15억 유로

국경 보호 27억
⦁통합 국경관리기금(IBMF)에 14억 유로 

⦁유럽 국경 및 해안경비대에 9억 9,700만 유로 

이민/이주 관련 활동 21억
⦁유럽의 가치와 우선순위에 근거한 이민자 및 난민 지원에 

19억 유로

국방 18억
⦁유럽방위기금(EDF)의 역량 개발 및 연구 지원에 14억 유로

⦁군사 이동 지원에 2억 4,450만 유로

유럽 단일시장 기능 보장 9억 7,700만
⦁유럽 단일시장 프로그램에 6억 1,300만 유로 

⦁사기 방지, 조세 및 세관 업무에 2억 500만 유로

보건 대응 및 시민 보호 7억 8,600만
⦁보건 대응을 위한 EU4Health에 5억 8,300만 유로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한 rescEU에 2억 300만 유로

보안 7억 8,400만
⦁테러, 조직형 범죄, 극단주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보안 기금(ISF)에 3억 3,400만 유로

보안형 위성 연결 1억 9,600만
⦁새로운 Union Secure Connectivity 프로그램에 따른 

예산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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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동향(2) : ICT

1 사이버 범죄, 일상 속의 QR코드 악용한 ‘큐싱(Qshing)’으로 진화

일상 속 QR(Quick Response)코드 이용한 피싱 ‘큐싱(Qshing)’ 공격 증가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활용도가 높아진 QR코드를 악용한 큐싱 위협 증가

- 큐싱은 ‘QR(Quick Response)코드 + 피싱(Phishing)’ 줄임말로 사용자가 

QR코드를 스캔하면 악성코드가 들어 있는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신종 사기 방식

- QR코드는 흑백 격자무늬 패턴에 사진뿐 아니라 동영상･명함 등 방대한 정보를 

담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출입기록 

관리 등 QR코드 사용이 잦아진 추세

- 최근에는 검색 포털이나 금융･게임 등의 다양한 플랫폼에서 로그인･결제･추가

인증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사이버 위협에 더욱 광범위하게 노출

- 큐싱은 직접 QR코드를 스캔하기 전까지 정상 QR코드 여부는 물론 QR코드 

발행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 보니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과 비교해 사기임을 

구분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

-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한 QR코드 위에 가짜 QR코드를 덧씌우는가 하면 

고객 사은 이벤트로 위장한 QR코드를 넣은 홍보 전단을 뿌리는 수법 등장

- 또한, 주차된 차에 ‘불법 주차 경고장’ 딱지를 붙여놓고 QR코드를 통해 벌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하는 사기도 기승을 부리는 추세

< 큐싱 사기 유형 >

출처 : 큐싱방지안심큐알인증협회 / 매일일보, 202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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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의심 없이 QR코드를 읽으면 QR코드 인식을 통해 악성 앱 설치를 

유도, 혹은 가짜 금융 사이트에서 추가인증이 필요한 것처럼 QR코드를 보여준 

후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유도

- 설치된 악성 앱을 통해 보안카드･전화번호･문자메시지 등의 정보를 탈취하고 

문자 수신방해, 착신전환 서비스 설정과 같은 모바일 환경 조작하여 소액결제, 

자금 이체 등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단계로 피싱이 진행

< 큐싱의 공격 프로세스 >

프로세스 사용기술 내용

스팸 문자 발송
피싱 및 URL 

Shortening Service

⦁QR코드를 생성하고 피해자에게 무료･할인 쿠폰 제공과 

함께 악성 링크가 포함된 스팸 문자 발송

QR코드 촬영 카메라, 영상처리
⦁피해자는 스팸 문자의 내용을 확인 후 QR코드를 스캔하여 

해커가 유도한 앱 설치 사이트로 이동

악성 앱 다운 및 

설치

앱 설치 관리자
⦁해커가 의도한 사이트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다운

로드 후 설치

원격 제어
⦁다양한 원격 제어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디바이스에 

있는 정보 등을 유출

출처 : 언론 보도자료 정리

보안업체 SK쉴더스에 따르면 2023년 온라인 보안 공격 가운데 17%가 큐싱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이는 전년 대비 60% 늘어난 것으로 분석(’23.12.)

- 큐싱은 중장년층이 주된 피해자인 보이스피싱과 달리 공유 자전거, 결제 서비스 

등 일상 속 QR코드를 활용하는 데 익숙한 청년층이 주로 피해

QR코드를 악용한 피싱 공격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큐싱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

정부 정책 내용

관련 부처 협력 

체계 구축

⦁정보통신진흥원,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가 큐싱 피해 예방 정책을 공동

으로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각 부처는 큐싱 피해 예방과 관련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여 협력

QR코드 발급 및 관리 

지침 마련

⦁정보통신진흥원은 QR코드 발급 및 관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위조 QR코드 

제작 및 배포를 예방하고 있으며 QR코드 발급기관 및 사용기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QR코드 사용의 안전성을 향상

큐싱 피해 사례 

공유 및 경고

⦁경찰청은 큐싱 피해 사례를 수집하여 공유하고, 국민에게 큐싱 피해에 대한 경고를

발령하고 있으며 큐싱 피해 예방 교육 시행 및 큐싱 피해 신고 시스템을 구축

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QR코드 스캐닝 앱 

보안 강화

⦁정부는 QR코드 스캐닝 앱 개발업체에게 앱의 보안 기능을 강화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안전한 QR코드 스캐닝 앱을 선택할 수 있도록 QR코드 스캐닝

앱의 보안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를 마련 중

출처 : 언론 보도자료 정리

출처 : 매일경제 외(2024.6.)
https://www.mk.co.kr/news/society/11043900

https://m.boannews.com/html/detail.html?idx=125563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26833&call_from=naver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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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빅테크 간 파트너십,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반독점 조사 확산

EU는 디지털시장법(DMA) 시행 이후 더욱 강경하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EU 당국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DMA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조사 

결과를 통보(6.24.), 이는 DMA 시행 후 특정 기업의 활동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첫 사례

※ DMA(Digital Market Act)는 EU 집행위원회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률(3.7. 시행)

- EU집행위원회는 DMA에 근거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이를 통한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 또한 애플이 운영하는 앱스토어 방식은 앱 개발자가 고객을 자유롭게 대체 

수단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 구체적인 예로 앱 개발자가 애플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인앱결제’ 외에 

앱의 공식 웹사이트 등 가격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

- 애플이 유럽에서 제3자 앱 장터를 허용했지만, 또 다른 명목의 수수료와 예외 

조항으로 여전히 앱 개발자들의 수익을 과도하게 나눠 갖고 있다고 판단

※ 애플은 독자적인 폐쇄적 생태계를 운영하며 앱스토어를 통해 일부 인기 앱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부과, 이에 앱 개발자들은 애플에서의 서비스 비용을 더 높게 책정

※ 이번 판단은 예비조사 결과로, 2025년 3월 25일 위반 여부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애플은

반론 등 대응에 나설 수 있으며 성명을 통해 “지난 몇 달 동안 애플은 DMA를 준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을 적용해 왔고 우리의 계획이 법을 준수한다고 확신한다”고 답변

- EU 규제 당국이 DMA 위반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경우, 애플의 글로벌 연간 

총 매출액의 최대 10%를 징수 가능

※ 2023년 기준 애플 연간 매출은 3,832억 9,000만 달러로, 최대 약 383억 달러의 벌금 가능

애플은 올 하반기 출시할 아이폰16 시리즈에 탑재하는 첫 생성형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의 적용을 EU 국가 판매 기기에는 보류하겠다는 입장 전달

- 애플이 DMA 지정 게이트키퍼 기업인 만큼 자사 서비스를 제3자와 호환시켜야 

하는데, AI 기능까지 개방할 경우 보안 우려가 있다는 이유

- DMA의 호환성 요구는 애플 고객의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안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으며 애플 제품의 무결성을 훼손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EU 집행위원회는 메타에 대한 DMA 예비조사 결과,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비용 

지불 또는 정보 수집 동의(pay or consent)’ 모델이 DMA를 위반한 것으로 발표(7.1.)

※ EU 집행위원회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는 사용자에게 동등한 대안이 제공되어야

한다”며 “(메타 모델은) 자유롭게 동의를 행사할 권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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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의 화상회의 서비스 ‘팀즈’를 워드･엑셀･파워포인트 등 사무용 

SW에 일명 ‘끼워팔기’ 한 것도 DMA를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

※ EU 당국은 사무용 SW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MS가 적어도 2019년 4월부터

‘팀즈 끼워 팔기’를 시작했다고 판단

엔비디아에 대한 업계의 과도한 의존을 우려한 프랑스 반독점 경쟁 기관(Autorité 

de la concurrence)도 엔비디아를 반독점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 대두

※ 반독점 경쟁기관은 AI 시장 및 경쟁 현황 관련 보고서 발표(6.28.), AI 가속에 필요한 GPU와

엔비디아 CUDA 칩 프로그래밍 SW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우려와 리스크 등 내용 포함

EU 경쟁당국, ‘삼성전자-구글’･‘MS-오픈AI’ 파트너십 조사 가능성 시사

EU 경쟁당국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삼성전자 일부 기기에 ‘제미나이 나노’를 先탑재한

구글과 삼성전자 간 계약･합의 내용 및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를 요청

※ 삼성전자는 올 초 갤럭시 S24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구글 제미나이 나노를 기본 탑재, 이는 

삼성전자의 다른 AI 서비스 선택을 제한하고 구글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 발생

EU 경쟁 당국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간 파트너십과 관련해서도 추가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

- 베스타게르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2023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의 

파트너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EU 기업인수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는 결론

- MS-오픈AI 파트너십에 대해 일방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마이크로소프트 경쟁사에 두 기업의 파트너십이 경쟁을 저해하는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언급

※ 파트너십 : 마이크로소프트는 총 130억 달러를 투자, 오픈AI 지분 49%를 보유 추정

< 빅테크 간 파트너십 등에 대한 최근 제재･조사 현황 >

출처 : IITP 정리

출처 : 조선일보 외(2024.7.)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4/07/02/P7J4BUXOEBCBBM2ZMDFGAFRMZQ/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4_3582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701_000279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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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자암호통신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차세대 암호 기술로 주목받는 ‘양자암호통신’

양자 기술은 양자 고유의 특성(얽힘･중첩 등)을 활용하여 기존 기술 한계를 

뛰어넘는 초고속연산(양자 컴퓨팅)･초신뢰 보안(양자통신)･초정밀 계측(양자센서)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기술

- 특히, 양자역학 원리를 적용하여 빛의 가장 작은 단위인 광자에 정보를 담아 

암호화해 전송하는 차세대 보안 통신 기술인 양자암호통신이 차세대 기술로 주목

< 양자 기술 부상 배경 >

① 빠른 연산 속도

⦁양자컴퓨터는 기존 최고의 디지털 슈퍼컴퓨터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연산 속도가 빠름
⦁기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RSA 암호 체계는 2048비트를 사용하는 경우, 디지털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인수분해 방식으로 암호를 풀려면 100만 년 이상 걸리는데, 양자 컴퓨터가 개발된다면 이를 
몇 초 안에 풀 수 있는 것이 특징

② 반도체 칩 소형화의 한계

⦁기존 반도체 칩의 성능 향상 속도가 한계에 도달했고 이에 따라 디지털컴퓨터의 연산 성능 향상 
속도가 더뎌지고 있어 연산 속도가 매우 빠른 양자컴퓨터에 주목

⦁반도체 집적회로의 성능은 18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이 수십 년간 통용됐으나 
2000년대 이후로는 전혀 들어맞지 않을 정도로 반도체 칩 성능 향상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상황

③ 저전력

⦁활용이 급증하고 있는 슈퍼컴퓨터는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데에 반해 양자 컴퓨터는 전력 소비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

⦁슈퍼컴퓨터의 전력 소비량을 줄이고자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전력 소비가
적은 양자 컴퓨터가 주목

④ 인공지능의 한계

⦁최근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기는 했으나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고속 연산이 필요함에 따라 많은 
컴퓨팅 자원(RAM 및 GPU 등)과 대규모 전력 사용으로 인한 비용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저전력으로
초고속 연산이 가능한 양자 기술이 주목

⦁AI 기술이 제대로 적용되려면 많은 수의 정답 데이터(labeled data)가 필요한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것 역시 비용과 데이터 확보 측면의 한계로 작용

출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미래 산업의 게임 체인저, 양자정보과학기술(QIST): 양자 2.0의 시대’

- 모든 사물과 사람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전달되는 5G 환경 속에서 사이버 해킹 수법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 

기업의 비즈니스와 개인정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양자암호통신의 중요성 두각

- 5G의 디지털 세상이 다가올수록 보안은 핵심적인 필수 요소로 자리잡는 가운데 

양자암호통신은 양자를 보안에 적용하면 슈퍼컴퓨터로도 풀어내는 데 수백억 년이

걸리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활용해 암호키 교환, 데이터 암･복호화, 무결성 인증

등 사이버 보안에 핵심적인 요소를 제공할 수 있어 미래의 보안을 책임질 

차세대 보안 기술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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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주도의 한국 양자 기업 연합체 ‘엑스퀀텀’ 동맹 결성 등 협력 및 서비스 출시

SKT는 한국 양자 기업 연합체 ‘퀀텀 얼라이언스’ 명칭을 ‘엑스 퀀텀(X Quantum)’

으로 확정(6.19.)하고 차세대 양자 암호 칩 ‘Q-HSM’을 공개(6.25.)

- 엑스 퀀텀은 올해 3월 SKT가 양자 분야 핵심 기술과 부품을 보유한 기업들과 

설립한 양자 연합체로 SKT를 포함해 에스오에스랩, 엑스게이트, 우리로, 케이씨에스, 

노키아, IDQ 코리아 등이 참여 중

- 이들은 양자가 다양한 기술 영역과 만나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 내는 것이 

목표이며 회원사들이 보유한 양자 기술과 상품을 기반으로 공동 상품을 개발하고

다양한 퀀텀 솔루션 패키지를 제공해 신규 시장을 개척할 계획

- 공동 사업 기회 발굴, 마케팅으로 공공사업이나 국책과제 공동 수주, 기업간거래(B2B)

프로젝트 공동 참여 등에 나설 예정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등도 양자암호통신 관련 동맹 결성하며 기술 개발에 속도

(유럽연합) Q-SAFE 동맹에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글로벌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표준화기구

(ISO),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구위원회(ERC) 등 국제기구도 동참

- 양자암호통신 CRYSTALS 프로젝트를 통해 양자 컴퓨터에 의해 해독될 수 

없는 새로운 암호 알고리즘 개발하고 양자암호 프로토콜 및 시스템 구축 방침

(미국) QNET 동맹은 양자 컴퓨팅 시대에도 안전한 통신 및 정보 보안을 구축하기 

위한 양자보안 기술 개발 및 협력을 목표로 하는 국제 컨소시엄

-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주도로 한국(정보통신연구원), 일본(정보통신

연구기구), 영국(국립사이버안보센터), 호주(국립표준기술연구원) 등 정부기관과

MIT, 하버드대학교, 구글, 삼성전자 등 연구기관을 비롯한 기업이 참여

- 유럽연합 주도의 양자암호 연구개발 사업인 CRYSTALS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표준화 후보 알고리즘 개발에 기여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의 전략적 과학기술 전문기관인 QC2는 양자암호

통신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 주도

- 양자 컴퓨터 시대에도 안전한 통신 시스템 구축, 핵심적인 양자암호 기술 개발

및 표준화, 국내 양자 암호 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강화가 목표

출처 : 뉴시스 외(2024.6.)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619_0002777992

https://news.sktelecom.com/204858

https://www.nist.gov/programs-projects/quantum-communications-and-networks

https://www.etsi.org/technologies/quantum-safe-cryp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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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퍼플렉시티, 구글 검색 시장에 도전 등 美 스타트업 잠재력 주목

퍼플렉시티(Perplexity.ai)는 기존 구글 검색 서비스의 한계를 생성형 AI 기술로 돌파

오픈AI 출신의 아라빈드 스리니바스(Aravind Srinivas)를 포함한 4명의 AI 관련

엔지니어들이 2022년 8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설립한 스타트업

※ 무료 모델(자체 언어모델인 Sonar 8B 기반으로 동작)과 유료 모델 pro(GPT-4. Claude 3, 

Sonar 70B 모델 이용) 운영, 설립 1년 반 만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 기존 구글의 검색엔진은 키워드 기반 검색 방식으로, 사용자의 복잡한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여러 개 웹페이지를 연결해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핵심 정보를 빠르게 얻는 데는 부족했던 실정

- 퍼플렉시티는 거대 언어모델(LLM) 기반으로 질문에 대한 간결하고 직접적인 

대답을 생성해 제공하므로 기존 검색의 단점을 보완하며 AI가 생성한 답변의 

근거가 되는 정보 출처도 함께 제시해 신뢰성도 확보

※ 자체 대형언어모델(LLM), 오픈AI GPT-4, 앤스로픽의 클로드(Claude) 2.1 등 지원

- 전 세계적으로 월 2억 3,000개가 넘는 검색 요청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5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발표한 챗봇 사용성 평가(The Great AI 

Chatbot Challenge)에서 종합 1위 차지

※ 문서나 자료, 텍스트를 요약하는 기능에서도 퍼플렉시티가 뛰어났고, 코딩 역량도 우수 

< WSJ, 챗봇 사용성 평가(The Great AI Chatbot Challenge) >

출처 : WSJ, 202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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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엔비디아와 아마존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면서 현재 25~30억 달러

규모의 메가 라운드 투자 유치 중

- SKT도 생성형 AI 기반 검색이 기존 전통적 키워드 검색시장을 서서히 대체할 

것으로 전망하며 퍼플렉시티에 1,000만 달러(약 139억 원)를 투자

※ 향후 자사 고객에게 유료 구독형 검색 서비스인 ‘퍼플렉시티 프로’를 1년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며 에이닷, T우주, T멤버십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동 마케팅도 추진한다는 구상

미국 AI 스타트업들은 활발한 연구개발과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빠르게 성장

미국 스타트업 4곳이 1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며 성장

< 10억 달러 펀딩 미국 스타트업 (단위 : 억 달러) >

회사명 투자금액 기업가치 발표일 펀딩 단계 사업 분야

xAI 60 240 2024-05-26 시리즈B 인공지능

CoreWeave 11 190 2024-05-01 시리즈C 인공지능데이터센터

Scale AI 10 138 2024-05-21 시리즈F 인공지능

Wiz 10 120 2024-05-07 시리즈E 사이버보안

출처 :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 xAI(엑스AI)는 거대언어모델(LLM) 그록(Grok)을 출시했으며 엑스의 데이터를 

통해 빠르게 성능을 향상(60억 달러, 약 8조 1,500억 원의 펀딩 성공)

※ 세계 최고급의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인공일반지능(AGI) 개발 추진

- 코어위브는 그래픽 처리장치(GPU) 전문 데이터센터를 운영･임대하며, 부채

금융을 통해 75억 달러(약 10조 원)를 확보

※ 부채금융은 지분을 내주지 않고 돈을 빌리는 것으로, 코어위브가 보유한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담보

- 스케일 AI는 AI모델 훈련을 위한 고품질 데이터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음성 데이터에 정확하게 레이블을 지정해 효과적인 

AI모델 훈련을 지원

※ 스케일 AI는 창업 5년 만에 ‘데카콘(Decacorn)’ 기업으로 성장, 데카콘은 기업 가치 

100억 달러(약 14조 원) 이상의 스타트업을 의미

- 위즈는 다양한 클라우드 제공업체의 서비스 환경을 분석하고 보호하는 플랫폼을 

제공, 코드부터 데이터에 이르는 전체 클라우드 공급망에 대한 보안을 제공

출처 : 비즈니스포스트 외(2024.6.)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5344

https://www.apple-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73449

https://www.wsj.com/tech/personal-tech/ai-chatbots-chatgpt-gemini-copilot-perple

xity-claude-f9e40d26

https://theguru.co.kr/news/article.html?no=73299



44

5 WEF, ‘Top 10 Emerging Technologies of 2024’ 공개

中 제15회 하계 다보스 포럼 개최, WEF 이머징 기술 등 소개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에서 개최한 ‘제15회 하계 다보스포럼*(6.25∼26)’

에서 WEF는 ‘Top 10 Emerging Technologies of 2024’ 보고서 공개

* 세계경제포럼은 1971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출범한 글로벌 민간포럼(다보스포럼)으로 

중국은 2007년부터 매년 다롄 또는 텐진에서 하계 세계경제포럼 개최 

- WEF 싱크탱크인 ‘4차 산업혁명 센터(Center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가

과학 전문 매체 프론티어와 공동으로 작성

- WEF의 글로벌 미래 위원회와 대학 및 연구 네트워크 등 2,000명 이상의 

세계 최고 학자 및 전문가가 설문 조사에 참여해 300개 이상의 기술 후보군 

추출, 이후 △Novelty △Applicability △Depth △Power 기준에 부합하는 

10개 기술 최종 선정

- 2023년 생성 AI와 AI 헬스케어 등이 포함됐는데 올해는 좀 더 포괄적인 

카테고리로 AI를 확장했으며 AI를 통해 과학 전 분야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내용

- 특히 딥마인드의 단백질 생성 AI ‘알파폴드’를 언급하며 “세계는 AI가 주도하는 

혁명의 정점에 있다”고 강조했으며 에너지 문제와 생성 AI 콘텐츠의 소유권, 

저작권 문제 등은 선결 과제로 지적

< WEF, Top 10 Emerging Technologies of 2024 >

10대 혁신기술 주요 내용

①

과학적 발견을 위한 AI
⦁AI는 수년 동안 연구에 사용되면서 딥러닝, 생성형 AI 및 기초 모델의

발전으로 과학적 발견 과정에 혁명을 불러옴

⦁AI는 연구자들이 질병을 이해하고 새로운 재료를 제안하고 인체와 

정신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전례 없는 연결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

⦁질병 진단, 치료･예방, 생물학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생명 과학의 

획기적인 발전,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식과 더 많은 것에 대한 

혁신적인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②

개인정보 강화 기술
⦁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글로벌 데이터 공유 및 협업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합성 데이터’ 소개

⦁합성 데이터는 건강 관련 연구에서 강력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

⦁또한 동형 암호화(homomorphic encryption)에 대한 관심도 다시 대두.

동형 암호화는 원시 데이터와 동일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셋을 재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시 데이터 없이도 인코딩된 데이터를 분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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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혁신기술 주요 내용

③

재구성 가능한 지능형 표면

⦁전파 특성에 따라 전달력을 조정해, 전파를 반사시켜주거나 투과시켜

주는 기술, 무선 통신 환경을 재구성할 수 있어 높은 주파수 대역의 

단점을 보완하고 통신 품질을 향상

⦁더 높은 데이터 전송 속도, 더 낮은 대기 시간 및 에너지 효율적인 

연결에 대한 니즈 급증, 2030년까지 6G 출시로 이러한 수요를 더욱

끌어올릴 전망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의 네트워크는 향상된 용량을 위해

설계하고 연결에 중점을 둘 것 

④

고고도 플랫폼 통신 시스템

⦁고고도 플랫폼 스테이션(HAPS: High altitude platform stations)은

지구에서 약 20km 높이의 성층권 고도에서 작동. 일반적으로 풍선, 

비행선 또는 고정익 항공기의 형태로 관측과 통신을 위한 안정적인 

플랫폼을 제공

⦁태양 전지 패널 효율, 배터리 에너지 밀도, 경량 복합 재료, 자율 항공

전자 장치 및 안테나의 발전과 주파수 대역 및 새로운 항공 표준의 

확장 등이 HAPS 가능성을 열어주는 배경

⦁세계 인구의 약 1/3이 네트워크 연결이 차단된 지역에 거주하며 여성과

노인 등 디지털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더 나은 사회적 기반 시설 

필요하며 이를 위해 HAPS 접근과 역할 중요

⑤

통신 감지 일체화

⦁수십 년 동안 감지 및 통신 기술에 대한 분리 개발은 기능이 중복

되는 장치 개발을 야기시키며 스펙트럼 비효율성 및 재정적 손실 초래

⦁ISAC(Integrated Sensing and Communications)는 감지 및 통신

기능을 단일 시스템으로 가져와 동시에 데이터 수집 및 전송을 용이

하게 함으로써 하드웨어, 에너지 및 비용 효율성을 최적화

⦁ISAC는 환경 인식이 가능한 무선 네트워크를 만들어 환경 매핑 및 

인프라 모니터링과 같은 기능을 수행 가능. 예를 들면 센서와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여 대기 및 수질, 토양 수분 및 기상 조건 등을 모니터링

하며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에 해당

⑥

건축 세계를 위한 몰입 기술

⦁컴퓨팅 성능과 가상 및 증강 현실을 결합한 기술은 인프라와 일상 

시스템을 빠르게 개선, 이 기술을 통해 설계자와 건설 전문가는 실제

모델과 디지털 모델 간 일치성을 확인하여 정확성과 안전성을 보장

하고 지속 가능성 향상

⦁건설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산업 중 하나로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0%를 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은 

디지털 혁명을 받아들이는 데 더딘 편. 하지만 몰입형 기술은 이 환경을 

변화시킬 가능성을 내재 

⦁설계에서 구현까지 건설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폐기물을 식별하고 

제거할 수 있게 하여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 모두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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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EF, 2024.6.25.

출처 : WEF (2024.6.25.)

https://www.weforum.org/publications/top-10-emerging-technologies-2024/digest/

10대 혁신기술 주요 내용

⑦

새로운 냉각 기술 ‘탄성열량’

⦁지구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냉각 솔루션 필요성 급증.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우주 냉방에 대한 세계 에너지 수요가 향후 3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하여 2050년까지 세계 전력 수요 증가의 약 37%를 차지

할 것으로 추정

⦁탄성열량 히트펌프는 난방과 냉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몇 배 이상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 특히 냉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하는 상황에서 탄성열량 히트펌프의 잠재적인 영향은 매우 크며 미국

에너지부의 한 연구는 이들을 기존 시스템의 가장 유망한 대안으로 평가

⦁이 기술의 핵심은 기계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열을 방출하고 스트레스가 

완화되면 열이 식는 엘라스토칼로릭(elastocaloric) 소재로 이를 통해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이완 사이클로 작동

⑧

탄소 포집 미생물

⦁지구온난화를 줄이며 기후 위기를 돌파할 해법.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포집하고 바이오 연료, 바이오 플라스틱, 화학제품 등으로

전환하는 친환경 기술

⦁미생물은 공기나 배기가스로부터 온실가스를 포집하고 그것들을 고

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데 사용. 이 과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유기체들은 햇빛 또는 수소와 같은 화학 에너지 사용

⦁2022년까지 이 기술에 대한 전 세계 투자는 이미 64억 달러에 달해

시장 출시 채비 한창. 이스라엘의 심바이오틱, 스페인의 알가 에너지,

미국의 바이오 프로세스 알조와 같은 50개 회사가 미생물 탄소 포집

시스템의 상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대표적 기업

⑨

대체 가축 사료

⦁세계적으로 가축 사료 생산은 막대한 양의 자원을 소비하고 환경에 

심각한 영향,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대체 

가축 사료 개발 중요

⦁곤충, 단세포 단백질, 조류 및 음식물 쓰레기로부터 공급하는 사료는 

콩, 옥수수 및 밀과 같은 전통적인 재료를 대체할 대안 제공

⦁다양성과 영양적 가치가 더해져 동물 복지를 보호하는 데 기여. 기존

사료보다 더 넓은 범위의 영양소를 제공하여 동물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키고 잠재적으로 농산물 자체 품질 향상

⑩

이식을 위한 유전체학

⦁유전자 정보를 활용하여 장기 이식의 성공률을 높이고 이식 거부 반응을

최소화하며 개인 맞춤형 이식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의료 기술

⦁20세기 후반 의학의 중요한 발전인 장기 이식은 계속해서 발전해 

왔는데 2024년 3월 최초로 비인간(돼지) 신장을 살아있는 인간 

수혜자에게 이식 성공 

⦁CRISPR-Cas9와 같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유전자 

조작이 가능, 기증자 기관의 유전자를 수정하여 이식 거부 반응을 

감소시키는 연구, 부작용 줄이는 연구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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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단신 동향

1. 해외

※ 제목 클릭 시 원문 링크(URL)로 연결됩니다.

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미국

AI 역량을 갖춘 

학생을 배출하기 

위한 국가 

훈련프로그램 제안

(미국과학자연맹 / 

2024.6.27.)

○ 미국과학자연맹(FAS)은 학생들이 AI 역량을 갖추고 졸업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2025 디지털 프론티어 및

AI 준비법*｣을 마련해 교육 현장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

   * Digital Frontier and AI readiness Act of 2025

- 미국이 글로벌 AI 인재 경쟁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고,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며, 디지털 역량 준비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는 교육 인력을 위한 국가적 동원이 필요

- 동 법안에는 교육 현장 개선 및 교육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3가지 사항을 제시

   ※ ① 교사를 위한 여름 방학 연장 급여가 포함된 펠로우십 프로그램

      ② 동료 기반 학습을 위한 전국적인 훈련 현장 네트워크 구축

      ③ 장기적인 교육 인력 개선을 위한 교사 대학 프로그램 현대화

- 법안의 세부 사항을 달성하기 위해 국립과학재단이 다음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

   ※ ① AI, 데이터 과학, 컴퓨팅 기초에 대한 교육자들의 집중 연구를

위한 펠로우십 프로그램인 ‘국가 디지털 프론티어 교육단(Digital

Frontier Teaching Corps, DFT Corps)’

      ② 지역 교육 기관과 협력하는 대학 기반의 지역 주도 전문성 

개발 현장의 전국 네트워크인 DFT Corps 교육 현장 구축

      ③ 교사 준비 프로그램과 교사 면허 모델을 현대화하기 위한 

NSF 보조금 프로그램인 교사 대학 혁신 보조금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강조

(전략국제연구센터 / 

2024.6.18.)

○ 전략국제연구센터는 중국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막대한 

지원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 주목하며, 미국의 

기술 리더십 유지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보고서* 발표

   * Investing in Science and Technology: The United States 

Needs to Up Its Game

-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과학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한 이래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도전에 직면

- 중국은 약 2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기술 집약적 

분야에서 강력한 라이벌로 부상했으며, 이를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

https://fas.org/publication/a-national-training-program-for-ai-ready-students/
https://www.csis.org/analysis/investing-science-and-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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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미국

- 보고서는 특히 미국 의회가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서 승인한 자금을 충분히 배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 

- 중국 정부의 혁신 투자와 정책, 중국의 혁신 취약성, 핵심 

기반 기술(인공지능, 양자, 반도체)에의 도전 과제 등을 검토

GSA, AI에 주력할 

11명의 새로운 

대통령 혁신 펠로우 

발표

(넥스트고브 / 2024.6.17.)

○ 미국 연방 조달청(GSA)은 AI에 중점을 둔 11명의 새로운 

대통령 혁신 펠로우(Presidential Innovation Fellows)를 발표

- 대통령 혁신 펠로우는 AI 기술에만 집중하는 최초의 그룹으로, 

’23년 10월 AI에 관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예비 연방 

공무원의 인재 풀 강화를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할 예정 

- 민간 부문 기업･조직에서 선발된 11명의 새로운 펠로우는 

공공 부문 운영에서 AI의 현재와 미래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 1년간의 임무를 수행

- 이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AI의 잠재력을 확대해 정의

(justice)에 대한 접근성을 확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며, 전력망 인프라 개선을 통한 더 나은 청정에너지와 

중단없는 서비스 운영 지원을 포함

- 펠로우들은 법무부, 국방부, 연방주택기업감독청, 에너지부, 

관리예산실, 동등고용기회위원회, 국무부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에서 연방정부 리더십을 지원하는 

전략적 선임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예정

미국과 인도, 

핵심신흥기술 

이니셔티브(iCET)에 

관한 적극적 행보 

지속

(백악관 / 2024.6.17.)

○ 미국과 인도, 양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인도 핵심신흥

기술 이니셔티브(iCET)*의 2차 회의 주재

   * U.S.-India initiative on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 1차 iCET 출범 이후 양국은 주요 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심화･확대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번 회의

에서는 전략적 기술 파트너십의 다음 단계에 대한 비전을 설정

○ iCET 2차 회의에서 양국은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

- 공동 생산, 공동 개발 및 연구 개발 기회에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혁신의 선두를 유지

-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안전하고 비용 경쟁력이 

있는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고,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 강조 

- 기술보호 툴킷을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려국가에

민감한 이중용도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로 합의

- 상업 및 민간우주부문을 포함해 양국의 전략적 무역, 기술, 

산업 협력에 대한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몇 달 내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

https://www.nextgov.com/artificial-intelligence/2024/06/gsa-announces-11-new-presidential-innovation-fellows-focus-ai/397420/?oref=ng-home-top-story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4/06/17/joint-fact-sheet-the-united-states-and-india-continue-to-chart-an-ambitious-course-for-the-initiative-on-critical-and-emerging-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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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미국

○ 세부적으로 양국은 다음 8개 분야*에서 정부와 산업계, 학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기로 합의

   * ①혁신 생태계 연결, ②민간 및 국방 우주 기술 협력, ③국방 혁신

및 산업 협력, ④첨단 통신 기회, ⑤생명 공학과 바이오 제조의 

역량 결합, ⑥반도체 공급망 확보, ⑦청정에너지와 핵심광물 

파트너십 구축, ⑧양자, AI 및 고성능 컴퓨팅 협업

일본

미국 기업과 AI 

반도체 기술 발전을 

위한 컨소시엄 결성

(더 마이니치 / 2024.7.9.)

○ 일본 주요 기업은 미국 기업과 함께 생성형 AI 시장을 겨냥한 

첨단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연합체 ‘US-JOINT’ 컨소시엄 결성

- 일본은 레조낙(舊쇼와덴코)을 주도로 MEC･얼박･나믹스･

TOK･토와가사가 참여하였으며, 미국은 애지머스･KLA･

쿨리케앤소파･모지스레이크인터스트리 등 총 10개 사가 참여

- US-JOINT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R&D센터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25년부터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연구개발에 집중할 예정

   ※ 클린룸 건설과 장비 설치는 올해 시작될 예정이며 시설은 ’25년 

완전 가동 예정

- 이들은 반도체 패키징 R&D를 실리콘밸리의 주요 디바이스 

제조업체에 더 가깝게 위치함으로써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고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

日 은행, 반도체 

산업 대출 지원 확대

(재팬타임즈 / 2024.7.8.)

○ 최근 일본 반도체 제조 공장 증설 등으로 자금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본 은행들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TSMC는 일본 생산공장 가동을 시작했고 소니, 미쓰비시전기, 

도시바, 키옥시아,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라피더스, 후지전기 

등은 AI, 탈탄소, 전기차(EV) 등 국가 산업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파워 반도체와 센서, 비메모리(로직) 분야에 투자 증가 추세

-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MUFG)과 스미토모 미쓰이

(Sumitomo Mitsui)는 반도체 부문을 전담하는 전문팀 구성

- 규슈와 오키나와 지역 은행들은 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 체결

○ 한편 TSMC와 일본 라피더스(Rapidus) 등 기업이 주도하는 

반도체 투자는 향후 10년간 20조 1,000억 엔(약 172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DX 추진에 

필요한 인재･기술에 

관한 관점 2024

(경제산업성 / 2024.6.28.)

○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시대의 인재정책에 관한 검토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생성형 AI 시대의 DX 추진에 필요한 인재･

기술의 관점 2024」을 발표

   ※ 기업･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생성형 AI의 활용을 방해하는 과제와

해결방안, 생성형 AI 시대 DX 추진 인재의 기술 및 정책을 정리

https://mainichi.jp/english/articles/20240709/p2g/00m/0bu/009000c
https://www.japantimes.co.jp/business/2024/07/08/companies/japan-banks-chip-industry-promotion/
https://www.meti.go.jp/press/2024/06/20240628006/202406280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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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일본

1) 생성형 AI 활용의 단계 및 과제, 해결방안

- 생성형 AI를 조직 일상 업무에 통합시키는 노력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 이를 뒷받침하는 경영진의 관여 등이 부족

- 목적 지향적 접근, 환경 개선 등을 통해 AI에 대한 이해 

부족을 해결하고 경영진의 변혁을 통한 태도 개선 및 조직의 

데이터 관리･개발과 데이터 전문가 확보 필요

2) 생성형 AI 시대의 DX 추진에 필요한 인재･기술

- 선택지에서 적절한 것을 판단하는 ‘비즈니스 아키텍트’, 

고객 경험을 추구하며 독자적인 관점에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디자이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의 인재와 더불어 

사이버 보안 기술 필요

3) 경제산업성의 정책적 대응

- 경제산업성은 이를 위해 디지털 기술 표준(DSS), 디지털 

거버넌스 강령, AI 학습 기반 확대 및 요구되는 지속적 학습 

실현을 위한 환경 개선 등의 정책 추진

모빌리티 로드맵 

2024 발표

(디지털청 / 2024.6.21.)

○ 디지털청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사업화를 위한 기본적 

관점 및 정책을 담은 ‘모빌리티 로드맵 2024’를 발표

   ※ 일본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한 안전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해 디지털사회추진회의 하에 모빌리티WG을 설치하고

범부처 정책을 정리한 모빌리티 로드맵 작성

1)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 수요의 가시화 및 이동 수요의 효율화, 창출을 통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수요측 접근)

- 자율주행기술의 사업화에 의한 운전자 부족에 대한 대응

(공급측 접근)

- 수요･공급측 정책을 각 주체가 동시에 실시하여 새로운 

모빌리티서비스의 상용화 추진

2) 모빌리티 사업화 정책의 단계적･집중적 투입

- 총괄적 사업 실증단계(’24): △자율주행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의 숙련화･고도화 △자율주행 사업화 가속을 위한 심사 

절차의 투명성･형평성 확보 △자율주행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사업에 대한 수용성 향상(필요성, 안전성, 비용 부담)

- 선행적 사업화 단계(’25~’26): △자율주행 등 새로운 기술 

도입 비용의 감축･부담의 합리화 △데이터의 수집･공유 

가속화 등 협력 분야 분야에서 기술의 고도화 실현 

- 본격적 사업화 단계(’27 이후): △관련 제도의 활용 및 보급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 확립

https://www.digital.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2415ad00-6a79-4ebc-8fb1-51a47b1b0552/53e634ee/20240621_mobility-working-group_main_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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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중국

2026년까지 50개 

이상의 AI 표준 수립 

계획

(인민일보 / 2024.7.3.)

○ 중국 정부는 2026년까지 50개 이상의 AI 국가 및 산업 

표준을 개발하는 ‘국가 AI 산업의 종합 표준화 시스템 건설 

지침’ 계획 발표

- AI 분야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표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 

- AI 핵심 기술, 지능형 제품 및 서비스, 산업 응용 분야 등 

7개 주요 분야에 초점을 맞출 방침

   ※ 세부적으로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 기반 기술인 LLM 

교육과 관련된 표준,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 산업용 애플리케이션,

컴퓨팅 시스템, 데이터센터, 반도체 관련 기술적 요구사항 및 

테스트 방법론 등 포함

- ’23년 기준 4,500개 이상의 AI 기업과 5,780억 위안(약 109조

8,720억 원) 규모의 핵심 산업을 보유한 중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기술 및 산업 발전, 기업 지원･육성을 촉진하여 중국의 

디지털 경제 및 제조업 부문에 AI 통합을 가속화한다는 구상

‘100개 단지, 100개 

대학, 1만 개 기업 

(百园百校万企)’ 

혁신협력행동 전개 

관련 통지 발표

(중앙인민정부 / 

2024.6.24.)

○ 공업정보화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판공청은 ‘100개 단지, 

100개 대학, 1만 개 기업(百园百校万企)’ 혁신협력행동 전개 

관련 통지 발표

- 교육･과학기술･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국가고신구(국가첨단

기술산업개발구역)와 국가대학과학기술원 지원 대학 간의 높은

수준의 협력과 기업의 혁신･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

○ 중점 과제

1) 성과이전 매칭행동 실시

- 국가고신구와 국가대학과학기술원이 장기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형성하도록 권장하며, 국가대학과학기술원의 기술이전 서비스

능력 육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

2) 공동 기술 연구 실시

- 각 지역의 공업정보화 주무부서는 양질의 기업을 상대로 기술 

연구 수요를 수집하고, ‘경쟁형 지원과제(揭榜挂帅)’ 형태로 

국가고신구와 국가대학과학기술원을 상대로 기술 연구 목록 발표 

- 국가고신구와 국가대학과학기술원 내 기업은 대학, 연구개발

기관 등 혁신주체와 함께 ‘공개 응모(揭榜)’기술 연구개발 수행

3) 산업과 교육 간 융합 인재육성 추진

- 국가고신구와 국가대학과학기술원 관리부서는 중국 내 기업 

인재 수요를 정리하여 목록을 발표

- 또한 혁신을 통해 뛰어난 엔지니어, 장인, 기업가 정신을 

지닌 인재 양성

http://en.people.cn/n3/2024/0703/c90000-20188627.html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406/content_695922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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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중국

제3차 중앙기업 

혁신공동체 건설 

시작

(중앙인민정부 / 

2024.6.20.)

○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제3차 중앙기업 혁신공동체

건설을 시작했으며, 건설 완료 시 총 21개 중앙기업 주도로 

24개의 혁신공동체를 구축

   ※ 혁신공동체는 자본 투자가 많고 기술 난이도가 높으며, 단일 주체

로서는 공략하기 어려운 전략적 기반기술에 초점을 두어, 다양한

혁신주체를 조직해 협력을 통한 돌파 태세를 형성

- 동 위원회는 그간 국가 중대 수요에 주력해 60여 개 중앙기업을

동원하여 핵심전자부품, 탄소섬유, 핵심부품, 고급 계측기 

등의 분야에서 두 차례에 걸쳐 7개의 혁신공동체를 결성

- 이를 통해 300여 개 대학, 연구기관, 지방 국유기업, 민영기업 

등 혁신주체를 이끌고 혁신 협력과 공동 연구를 강화하여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전 및 안정성을 확보 

- 이번 3차 혁신공동체 건설에서는 전략적 신흥산업과 미래산업

등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공업 소프트웨어, 공업 공작기계, 

해시레이트 네트워크, 신에너지, 첨단소재,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등에서 중앙기업을 조직하여 20개의 혁신공동체 

건설(계속 건설 3개, 신규 건설 17개)

- 산･학･연 역량의 상호 지원, 효과적인 연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초연구에서 산업화에 이르는 전 단계의 혁신 추진

과학기술혁신보드 

개혁 심화 및 

신질생산력 발전 지원 

8가지 조치 발표
(중앙인민정부 / 

2024.6.19.)

○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과학기술혁신보드* 개혁 심화 및 

과학기술혁신과 신질생산력 발전 지원을 위한 8가지 조치 발표

   * 커촹반(科創板)이라고도 하며, 시진핑 주석이 제안하여 기술･혁신

기업의 자금조달 확대와 우수한 기술･혁신기업 유치를 위해 도입된

상하이증권거래소의 과학기술기업 전용 증시

- 진입 관문을 엄격히 통제하고 평가기준을 명확히하여 과학

기술혁신보드의 ‘하드코어 테크놀로지’ 포지셔닝을 강화 

- 발행 인수 시스템을 심화하기 위한 시범 사업 수행 

- 과학기술혁신보드에 상장된 기업을 위한 주식 및 채권 자금 

조달 시스템 최적화

- 인수합병에 대한 지원을 확대

- 주식 인센티브 시스템 개선

- 거래감독을 강화하고 과학기술혁신보드의 원활한 운영을 

추진하여 거래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시장 위험을 방지

- 과학기술혁신보드 상장기업 전체 사슬에 대한 감독을 강화

- 우호적인 시장 생태계 적극 조성 

https://www.gov.cn/lianbo/bumen/202406/content_6958418.htm
https://www.gov.cn/lianbo/bumen/202406/content_695823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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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독일

AI 기반 로봇 공학 

관련 공동 포럼 

KIRO2024 개최

(연방교육연구부 / 

2024.6.18.)

○ 연방교육연구부와 연방경제기후보호부는 인공지능 기반 로봇

공학에 대한 공동 포럼 KIRO2024를 개최

- 본 포럼은 인공지능 기반 로봇 분야에서 독일과 유럽의 

경쟁력과 기술 주권을 높이기 위해 독일 로봇 생태계의 이해

관계자 간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 목표

- 슈타크-바칭어 연방교육연구부 장관은 인공지능이 21세기 

핵심기술로 거의 모든 영역, 특히 로봇 연구에 확산될 것이며, 

독일은 두 분야의 우수한 연구 기반 및 인프라를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

- 이에, 동 포럼을 통해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유용한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우도 필립 사무차관도 인공지능 기반 

로봇공학을 통한 잠재적인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며, 이는 

기업과 개인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임을 강조

EU

항공･방위산업, EU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데이터 현지화 추진

(유랙티브 / 2024.7.5.)

○ 유럽 항공, 보안 및 방산업계는 ‘EU 클라우드 사이버보안 

인증제도(EUCS)’에 우려를 나타내며 데이터 현지화 등 주권 

요건(sovereignty requirement)의 도입을 촉구

-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럽의 중요 데이터를 

제3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EU 차원의 

클라우드 사이버보안 인증제도(EUCS) 추진

- 동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주소지, 현지 합작 벤처, EU 측 다수 

지분 보유 등 일련의 ‘주권 (보장) 요건’ 도입 여부가 논란

- 이에 유럽 ‘항공우주방위산업협회(ASD)’는 산업 데이터 

보호를 위해 EUCS에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sation)’ 

및 ‘계약 보장(contractual guarantee)’ 등 요건 도입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EU집행위에 전달

- 데이터 현지화는 데이터 보호와 중단 없는 데이터 접근권을 

보장하고, 계약 보장은 EU 기업을 제3국 법률의 역외 관할권

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EU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3국 정부의

데이터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

유럽 수소 경제 

진행 상황 보고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2024.6.25.)

○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최소 50개의 수소 밸리* 구축을 

추진 중으로, 집행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전략적

우선순위와 이를 위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정리

   * 재생 가능한 형태로 생산한 수소를 현지 산업과 지역의 수요를 

충당하는 개념

- 초기 단계 수소 밸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호라이즌 유럽의 민-관 

파트너십인 청정 수소 사업을 통해 ‘수소 밸리 시설’을 지원

https://www.bmbf.de/bmbf/shareddocs/pressemitteilungen/de/2024/06/180624-Robotik.html
https://www.euractiv.com/section/cybersecurity/news/defence-industry-wants-data-localisation-and-contractual-guarantees-in-eu-cloud-scheme/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news/all-research-and-innovation-news/repowering-eu-hydrogen-valleys-commission-presents-progress-towards-european-hydrogen-economy-2024-06-25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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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EU

- 최근 운영이 재개된 유럽 수소 관측소를 토대로 마련된 

새로운 청정 수소 지식 허브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동화된 데이터 분석 및 보고 체계를 마련

하여 지식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

- 전략적 에너지기술 계획(SET Plan) 개정에 따라, 녹색 수소 

관련 유럽연구공간 시범사업의 전략적 연구혁신 아젠다를 실행

하기 위해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와 유기적인 협력 추진

- 유럽공동이해(IPCEI) 이니셔티브를 근거로 한 수소 프로젝트

4개를 승인, 공공･민간 투자 430억 유로를 동원하여 100개 

이상의 유럽기업이 참여하는 120개 프로젝트 지원을 목표로 설정

- ’24년 1월 설립된 유럽 수소 아카데미에 유럽연합이 300만 

유로를 제공하고, 탄소중립산업법(NZIA)을 근거로 저탄소 

산업 아카데미로 전환하여 보다 넓은 교육 훈련 프로그램 제공

- 청정 수소 미션을 통해 청정 수소 도입 및 시장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청정 수소 

공동 사업에 2억 유로를 추가 투자하여 수소 밸리 사업 강화

유럽 솔라 아카데미

(European Solar 

Academy) 출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2024.6.20.)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저탄소 기술 가치 사슬에 필요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제안된 EU 아카데미 중 하나인 ‘유럽 

솔라 아카데미(European Solar Academy)’를 발족

   ※ 이를 위해 유럽연합은 약 900만 유로를 지원하며, 유럽 혁신기술

연구소 산하 지식 및 혁신 커뮤니티인 ‘EIT Innoenergy’가 주도

- 산업계와 공동으로 학습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충분한 직무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

- 솔라 아카데미는 향후 3년간 관련 가치 사슬에 필요한 

10만 명의 인력을 양성할 계획

   ※ EU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PV) 제조 부문에서 약 66,000명의 

숙련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

○ ’22년 출범한 ‘유럽 배터리 아카데미’의 성공 모델을 참고하여, 

솔라 아카데미는 업계 및 가치 사슬 관련 주체들과 함께 

유용한 학습 콘텐츠를 설계할 예정

- 또한 자격 인증 체계를 개발하여 유럽 단일시장에서 인력의 

이동가능성을 강화

- 프로그램 배포･실행은 직업 및 교육 훈련 제공자, 기업, 대학, 

민간 교육기관 등 다양한 현지 파트너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4_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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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EU

지역 혁신 밸리

(Regional Innovation 

Valleys) 선정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2024.6.19.)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유럽 혁신 아젠다(NEIA)*의 

일환으로 151개 지역을 ‘지역 혁신 밸리(RIVs, Regional 

Innovation Valleys)’로 지정

   * New European Innovation Agenda

- RIVs는 혁신 역량이 서로 다른 유럽 내 다양한 지역을 통합하고 

주요 혁신 주체들을 연결하여 지역 혁신 생태계 강화, 유럽 

혁신 격차 해소, 전반적인 혁신 성과를 향상하는 것이 목표

- 이를 위해 호라이즌 유럽을 포함한 다수의 혁신 사업을 

통해 1억 1,600만 유로 투입

- 선정된 지역은 EU의 우선순위 과제에 맞춘 혁신 정책 개발과 

투자를 지속할 예정이며, 화석 연료 의존도 완화, 글로벌 식량 

안보 강화, 디지털 전환, 헬스케어 개선 등이 대표적 사례

○ RIVs는 NEIA가 정의한 5가지 혁신 영역 중 ‘혁신 가속화 

및 강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역 간 혁신 격차를 줄이고, 

특히 혁신 성과가 낮은 지역의 역량을 견인하려는 유럽연합의 

전략적 조치로 해석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4_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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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클릭 시 원문 링크(URL)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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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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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근로감독관, 

스마트 소방 안전, 

장애인 의사소통 등 

8대 초거대 인공지능 

공공서비스 개발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4.7.15.)

○ 정부는 ’24년 초거대 인공지능 공공서비스 개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지원 통합 협약식’을

개최하여 과제별 구체적인 사업 목표와 수행 방안을 점검

   *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활용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23년 4억 원 규모의 예산을 ’24년 77억 원으로 대폭 확대

- 올해는 공공 범용, 공공 특화, 현안 해결의 3개 분야로 

구분해 총 8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서비스 개발을 지원

   * (공공 범용) 민원, 행정 등 공공에서 공통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향후

확산 가능한 서비스로, 스마트 소방 안전 서비스 등 3개 과제

     (공공 특화) 공공기관의 도메인 지식이나 특정 분야 데이터를 학습한 

서비스로, 인공지능 근로감독관 지원 서비스 등 3개 과제

     (현안 해결) 의료･보건, 복지 등 사회현안 해결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장애인 소통지원 초거대 인공지능 멀티모달 서비스 등 2개 과제 

- 정부는 협약을 체결하는 모든 과제가 공공부문 인공지능 

서비스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

중앙전파관리소, 

지역 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4.7.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제주대학교 사라

캠퍼스에서 지자체, 학계, 산업계,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역별 정보보호 협의체 출범식 개최

- 동 협의체는 지역 영세･중소기업 및 취약시설, 정보보호최고

책임자(CISO) 대상으로 교육, 취약점 점검 및 상담, 홍보 등

현장 밀착형 정보보호를 통해 지역의 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전망

   ※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중앙전파관리소가 전국 29,400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신고･관리 업무 수행

- 출범식에서는 △영세･중소기업 대상 취약점 점검 및 상담 

추진 방안 △지역 주요기업과 협력사 간 동반성장 보안모델 

확산 방안 △아파트 홈네트워크 보안 자율점검 지원 방안 

△찾아가는 디지털 생활안전 서비스 실시 방안 △지역 현장 

중심의 정보보호 교육 방안 등을 논의

- 제주지역에 정보보호 협의체를 우선 구성하여 다양한 정보

보호 사업모형을 시범적용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타지역에 

파급･확산할 방침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1065&pageIndex=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33,A00015&startDate=2024-07-05&endDate=2024-07-15&srchWord=&period=direct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mId=113&mPid=238&pageIndex=&bbsSeqNo=94&nttSeqNo=3184712&searchOpt=ALL&search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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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4.7.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 제정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제1차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

계획(2025~2027)’ 수립을 위한 착수 회의 개최 

   ※ 가상융합산업은 가상･증강현실(VR･AR), AI, 디지털트윈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 발전에 힘입어 소셜･엔터테인먼트･교육･의료･제조 

등 광범위한 부문으로 융합･확산하며, 2030년까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이번 기본계획은 메타버스의 확장성에 주목하여 전 산업의 

메타버스 전환을 가속화하고 연관 기술과의 융합 서비스 

확산을 목표로 추진 과제는 크게 3개로 정리

   ※ ①메타버스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생성형 인공지능 등 

신기술 접목 확대, ②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자율규제･

임시기준 제도 성공적인 안착, ③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메타버스

산업 발전 투자 확대

-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 및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 선도 등 효과 기대

- 향후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연내에 제1차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

계획을 마련할 예정

인공지능 기반 전자파 

예측기술, 전기통신 

분야 환경, 전자파 및 

순환경제 분야 

(ITU-T SG5) 

국제표준화 시동으로 

국제표준 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4.7.4.)

○ 지난 6월 개최된 ITU-T SG5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 중인 AI･빅데이터 기반 5G 기지국의 

전자파 예측기술을 반영한 새로운 권고 개발 승인

   * ITU-T(전기통신 분야) SG5(환경, 전자파 및 순환경제 분야) 국제

회의는 전자파, 환경,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표준을 

만드는 표준화 위원회

- ’23년 6월, AI 기반 전자파 예측방법을 신규 작업 아이템으로

제안하여 신규 권고(K.AI-EMF)로 채택되었으며 동년 11월, 

실현 가능성 및 전자파 빅데이터 수집･관리에 대한 방법론 제안

- 이번 회의에서는 5G 기지국의 전자파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반으로 한 AI 이용 전자파 예측 결과와 전자파 수집기 

개발 연구 결과를 국제표준 내용에 반영

- 폴란드, 중국 등 회의 참여국은 동 권고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고 향후 브라질은 기지국의 전자파 측정

데이터 등의 자료를 제공할 예정

- 정부는 AI 기반 전자파 예측 기술이 향후 ITU-T SG5 

국제표준으로 개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mId=113&mPid=238&pageIndex=2&bbsSeqNo=94&nttSeqNo=3184699&searchOpt=ALL&searchTxt=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9572&pageIndex=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33&startDate=2023-07-11&endDate=2024-07-11&srchWord=&period=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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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산

업

통

상

자

원

부   

민･관이 함께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산업 생태계 본격 조성

(산업통상자원부 / 

2024.7.11.)

○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디스플레이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무기발광 산업육성 얼라이언스 개최

   ※ 무기발광 디스플레이(iLED): 발광다이오드(LED) 등 무기물 소자를

R,G,B 화소로 이용하는 디스플레이로, 수명이 길고 휘도･소비전력

등의 장점이 많아 OLED를 이은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

- 국내 무기발광 산업은 LED칩 등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생태계가 미흡한 상황으로, 정부에서는 무기발광 산업육성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 중

-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추진될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국내 무기발광 

산업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과제에 대해 논의

   *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25~’32년, 

총 4,840억 원)

- 참석자들은 무기발광 분야 연구개발인력 양성, 산･학･연 및

대･중소기업 간 협력,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초기 시장수요 

창출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

- 정부는 올해 새롭게 지원을 시작한 디스플레이 특성화대학원

등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한 

디스플레이 실증사업도 확대해나갈 예정

K-디자인과 

인공지능(AI) 융합을 

위한 첫 청사진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 2024.7.9.)

○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자인 기업, 전문가와 함께 AI 디자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디자인 분야 AI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AI 디자인 확산 전략」 발표

- 동 전략은 디자인 산업에 AI를 빠르게 도입하여 디자인 

혁신을 통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디자인분과위 위원, 디자인 협단체, 디자인 및 AI 

기업 등과 4개월에 걸친 의견수렴 및 논의를 통해 마련

- 디자인 기업 AI 도입률 50%, AI 디자이너 1만 명 양성, 

AI 디자인 혁신기업 500개 육성을 목표로 전산업의 디자인 

활용률을 60%로 끌어올릴 계획

- ①플래그십 프로젝트(경량언어모델(sLLM) 등 3대 AI 서비스 

개발 등) 추진, ②핵심 경쟁력(기술･기업･데이터･인재) 확보, 

③시장 활성화 지원(제조, 넛지, 엔지니어링, 패키징 등 4대 

산업 분야별로 생성형 AI를 활용), ④AI 시대에 부합하는 디자인 

제도 규범 설계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 디자인산업 경쟁력 제고, 디자인 혁신을 통한 신규 시장 

창출, K-디자인의 글로벌 위상 강화 등 기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0553&pageIndex=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15&startDate=2024-07-08&endDate=2024-07-15&srchWord=&period=direct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3f49a5a8c/169295/view?mno=&pageIndex=1&rowPageC=0&displayAuthor=&searchCategory=0&schClear=on&startDtD=&endDtD=&searchCondition=1&searchKeyword=#


59

분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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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통

상

자

원

부 

국가핵심기술 31개 

대폭 정비

(산업통상자원부 / 2024.7.4.)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5일,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공포

   ※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 이번 개정은 ①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한 신규 지정, ②보호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에 대한 과감한 

해제, ③기술범위의 세분화･구체화를 중점적으로 검토

   ※ ①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

제조기술 등 4건, ②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등 3건, ③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철도, 조선･철강, 기계, 로봇 우주분야 등 8개 분야 24건

- 개정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에서 13개 

분야 76개로 증가

- 정부는 올해도 관계부처, 핵심기술 보유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

기

획

재

정

부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 발표

(기획재정부 / 2024.7.10.)

○ 정부는 민간 중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경제단체, 기업 

건의 등을 반영하여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 발표

   ※ 올해 3월 발표한 ｢제1차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에 이은 두 번째 현장규제 개선방안

1)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관련 

제도를 신기술 맞춤형으로 합리화

-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까지 확대

- 보건･의료분야 내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중소병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 학습용 가명정보 처리기술 지원

-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에 폐기물처리업 규제 대신 적용 

가능한 맞춤형 관리체계 마련

- 연구･개발용 수소 시제품에 대한 인허가와 검사체계 간소화 등

2) 기업 경영과 밀접한 현장 규제 해소 방안 마련

- SW 제품 특성을 반영토록 혁신제품 신청제도 개선

- ICT 스타트업의 R&D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 

R&D 공모 참여요건 완화 등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9547&pageIndex=11&repCodeType=&repCode=&startDate=2024-07-03&endDate=2024-07-09&srchWord=&period=direct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0285&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B00015,B00002,B00006&startDate=2024-07-08&endDate=2024-07-15&srchWord=&period=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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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행

정

안

전

부

첨단 영상 분석으로 

딥페이크 신종범죄 

잡는다

(행정안전부 / 2024.7.9.)

○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KETI)은 ‘과학수사 분야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양 기관은 첨단 과학수사 분야의 주요 협력 기술을 논의하고 

인공지능 기반 영상･음성 분석 등 첨단 분야의 공동 기술 개발

추진과 과학수사 분야 내 기술 확산을 지원하기로 합의

- 이번 협약을 통해 과학수사에 필요한 영상 및 음성 분석 

기술 교류, 기술 활용을 위한 인적 교류, 과학수사 분야 

신기술 수요 공동 발굴 및 정부 전략 수립 지원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

- 국과수는 각종 영상 및 음성 판독･개선 기술 등 범죄 수사에 

필요한 법 공학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

- KETI는 딥러닝 기반의 영상 인식 추적 및 영상 화질개선 

등 지능형 영상처리 기술, 멀티모달 인터랙션 및 추론, 

자연어 처리 등 인공지능 기술과 같은 첨단 지능 분야의 

핵심 기술 육성에 집중

- 특히, 인물의 행동 양식을 모방하는 극사실적 인물 구현 

등의 동영상 합성 및 판별 기술을 바탕으로 딥페이크 영상과 

음성을 판별하는 탐지기술을 보유

환

경

부

전기차 보급부터 

배터리 순환이용까지 

모든 정보 한 곳에…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

(환경부 / 2024.7.14.)

○ 환경부는 전라남도, 나주시와 함께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 구축 추진

- 센터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 및 제원, 인증 및 보조금 산정, 

충전 정보를 수집･분석하며 전기차 탄소발자국 산정 지침을 

시스템에 구현하여 제조 공정별 탄소발자국 정보 제공

- 또한 전기차 폐차 후 배터리를 재활용한 경우 재생원료의 

성상, 생산량, 판매처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재생원료 

생산인증 시스템을 구축

- 이는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 및 폐차, 사용후 배터리 

거래 및 유통, 재개조･재사용･재활용의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과 연계될 예정

- 센터 구축 시, 전기차 배터리 상태, 충전 이력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어 배터리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 가능

- 수출기업은 배터리 공급망 정보와 탄소발자국 시스템을 활용

하여 통상규제에 대응하여 배터리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 정부는 전기차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으로 배터리 순환

경제를 실현하고 전세계 환경규제 대응에 최선을 다할 방침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0086&pageIndex=6&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31,A00012,A00019,A00006,A00005&startDate=2024-07-08&endDate=2024-07-15&srchWord=&period=direct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0921


61

분류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특

허

청

10개 특허청과 

양자회담 개최

(특허청 / 2024.7.11.)

○ 특허청장은 7월 9~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5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일반총회에 참석하여 10개국 

특허청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협력 확대 

   * 브라질, 덴마크, 독일, 인도, 호주(차장 직무대리), 유럽연합지식

재산청(EUIPO), 영국, 프랑스, 캐나다, 아르헨티나

- (브라질)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 데이터 교환을 통한 중복출원

방지 환경 마련

- (덴마크) 지식재산 역량 제고 및 심사 협력 강화, 탄소중립기술

분야 경험 및 노하우 공유 

- (독일) 자동차, 컴퓨터 기술, 반도체 등 양국 강점 기술 분야의 

심사 실무 및 노하우 공유, 특허공동심사(CSP) 실시 합의

- (인도) 포괄협력 양해각서 및 협력업무계획 체결 합의

-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지식재산 인식제고, 가치평가, 집행, 

중소기업 지원 등 ‘유럽연합-대한민국 지식재산 실행계획

(EU-RoK IP Action)’ 이행

- 정부는 우리나라의 선진 지식재산 인프라를 전파하는 한편,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할 방침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170&sysCd=SCD02&aprchId=BUT00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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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 통계

1 과학 기술

｢ 일본, 논문･특허 데이터로 보는 연구개발 동향 (2024) ｣ 주요 내용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CRDS)는 분야별･국가별 연구개발의 경향을 논문･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치적으로 분석한 보고서* 발표(’24.6.)

* 研究開発の俯瞰報告書: 論文･特許データから見る研究開発動向 (2024年）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CRDS)는 논문 및 특허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야별･국가별 연구개발 동향을 조사하고 주요 특징을 분석

* 조사 대상 국가: 한국, 일본, 미국,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EU를 중심으로 조사

     조사 대상 분야: 환경･에너지, 시스템･정보과학기술, 나노기술･소재, 생명과학･임상의학, 

양자, 통신, 반도체 총 7개 분야

     조사 대상 기간: 데이터 취득이 가능한 최근 10년(논문 ’12~’21년, 특허 ’13~’22년)

CRDS는 ‘투입’ 관점에서 R&D 지출과 연구자 수를 정리하고, 그 ‘성과’로서 

논문 및 특허 동향을 분석 

※ 본고는 7개 대상 분야 중 시스템･정보과학기술, 생명과학･임상의학 분야를 위주로 정리

(시스템･정보과학기술 분야)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국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 (논문) 유럽과 미국 등도 증가세를 보이나 특히 중국의 논문 수가 급증했으며, 

최근 피인용 상위 1% 논문 수도 중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 시스템･정보과학기술 분야: [좌] 연도별 국가별 논문 수 / [우] 국가별 피인용 상위 1% 논문 수 >

주 : 논문 분석은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유럽(EU-27국), 중국을 대상으로 분석하며, 여러 국가에 

공동저자가 있는 경우는 해당 국가의 건수에 각각 포함

출처 : CRDS(2024), 研究開発の俯瞰報告書: 論文･特許データから見る研究開発動向 (2024年), 그림 2.1-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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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2012~2021년 동안 중국의 패밀리 특허 점유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여 

다른 국가들을 크게 상회했으며, 미국은 감소 추세로 2010년대 중반 중국에 역전

< 시스템･정보과학기술 분야: [좌] 연도별 패밀리 특허 건수 / [우] 국가별 패밀리 특허 점유율(%) >

주 : 특허 건수는 연구개발 분야별 상위 10개 국가를 대상으로 집계하며, 발명자가 여러 국가에 속해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건수에 각각 포함

출처 : CRDS(2024), 研究開発の俯瞰報告書: 論文･特許データから見る研究開発動向 (2024年), 그림 2.1-S-3.

(생명과학･임상의학 분야) 논문 및 특허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 이후 중국의 기여에 따라 논문 수가 급증

- (논문) 지난 10년간 미국이 논문 수 및 피인용 상위 1% 논문 수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도 높은 비중 차지

< 생명과학･임상의학 분야: [좌] 연도별 국가별 논문 수 / [우] 국가별 피인용 상위 1% 논문 수 >

주: 논문 분석은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유럽(EU-27국), 중국을 대상으로 분석하며, 여러 국가에 

공동저자가 있는 경우는 해당 국가의 건수에 각각 포함

출처 : CRDS(2024), 研究開発の俯瞰報告書: 論文･特許データから見る研究開発動向 (2024年), 그림 2.1-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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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중국과 미국이 1, 2위로 전체 패밀리 특허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2020년경까지 3위를 유지했으나, 2022년 한국에 추월 

< 생명과학･임상의학 분야: [좌] 연도별 패밀리 특허 건수 / [우] 국가별 패밀리 특허 점유율(%) >

주 : 특허 건수는 연구개발 분야별 상위 10개 국가를 대상으로 집계하며, 발명자가 여러 국가에 속해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건수에 각각 포함

출처 : CRDS(2024), 研究開発の俯瞰報告書: 論文･特許データから見る研究開発動向 (2024年), 그림 2.1-L-3.

출처 :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2024.6.21.)

https://www.jst.go.jp/crds/report/CRDS-FY2024-FR-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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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T

주요 ICT 품목별 수출액(2024.6월)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3년

2024년

6월 당월 6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186,750 -19.9 100.0 21,049 31.1 100.0 108,849 28.2 100.0

ㅇ 전자부품 130,851 -21.6 70.1 16,260 41.7 77.3 81,172 40.5 74.6

- 반도체 99,704 -23.8 53.4 13,435 49.4 63.8 65,831 49.9 60.5

⦁메모리 반도체 51,380 -30.3 27.5 8,829 85.2 41.9 40,311 88.7 37.0

⦁시스템 반도체 42,966 -15.2 23.0 4,135 9.5 19.6 22,777 15.3 20.9

- 평판디스플레이 20,926 -14.3 11.2 1,946 22.6 9.2 10,103 14.6 9.3

- 전자관 10 68.7 0.0 1 82.8 0.0 4 -28.0 0.0

- 수동부품 2,310 7.6 1.2 193 1.0 0.9 1,151 -2.2 1.1

PCB 4,646 -21.9 2.5 390 -5.2 1.9 2,321 4.1 2.1

- 접속부품 3,063 -7.5 1.6 281 0.0 1.3 1,668 10.3 1.5

- 기타 전자 부품 133 -10.2 0.1 9 -26.3 0.0 62 -4.0 0.1

ㅇ 컴퓨터 및 주변기기 9,080 -47.5 4.9 1,288 48.9 6.1 5,995 35.6 5.5

- 컴퓨터 1,068 4.8 0.6 92 11.3 0.4 547 13.6 0.5

- 주변기기 8,011 -50.8 4.3 1,196 52.8 5.7 5,448 38.3 5.0

⦁디스플레이장치 1,463 10.4 0.8 110 -13.6 0.5 742 3.1 0.7

⦁프린터(부분품 포함) 384 -16.4 0.2 39 6.4 0.2 233 21.7 0.2

⦁보조기억장치 5,247 -61.0 2.8 967 80.9 4.6 4,076 57.5 3.7

ㅇ 통신 및 방송기기 15,328 -13.1 8.2 1,048 4.3 5.0 6,811 -2.8 6.3

- 통신기기 15,243 -13.3 8.2 1,041 4.3 4.9 6,770 -2.8 6.2

⦁유선통신기기 991 -18.1 0.5 73 -16.2 0.3 441 -14.9 0.4

⦁무선통신기기 14,252 -12.9 7.6 969 6.3 4.6 6,329 -1.9 5.8

휴대폰(부분품 포함) 12,798 -12.8 6.9 840 8.0 4.0 5,577 -2.8 5.1

※ 통신장비 2,445 -15.7 1.3 201 -8.6 1.0 1,193 -2.9 1.1

- 방송용 장비 85 14.7 0.0 6 -0.2 0.0 41 3.2 0.0

ㅇ 영상 및 음향기기 1,855 -13.8 1.0 156 2.7 0.7 908 3.5 0.8

- 영상기기 1,022 -18.3 0.5 94 -0.3 0.4 515 5.3 0.5

⦁TV 538 -26.8 0.3 57 19.7 0.3 313 26.7 0.3

LCD TV 14 -70.9 0.0 1 29.8 0.0 8 10.1 0.0

  TV 부분품 489 -26.3 0.3 55 23.7 0.3 297 31.7 0.3

⦁셋탑박스 20 11.1 0.0 1 -34.7 0.0 6 -36.6 0.0

- 음향기기 770 -8.3 0.4 59 8.6 0.3 376 2.5 0.3

- 기타 영상음향기기 63 1.3 0.0 3 -9.5 0.0 18 -19.2 0.0

ㅇ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9,635 1.4 15.9 2,297 -10.1 10.9 13,962 -6.0 12.8

- 가정용전기기기 5,672 -3.3 3.0 445 -2.8 2.1 3,032 2.9 2.8

- 사무용기기 317 -7.5 0.2 29 -18.2 0.1 142 -19.6 0.1

- 의료용기기 2,890 3.6 1.5 253 -0.1 1.2 1,498 6.6 1.4

- 전기 장비 13,306 -2.0 7.1 1,053 -15.7 5.0 5,819 -14.9 5.3

⦁건전지 및 축전지 10,019 -1.0 5.4 755 -21.9 3.6 4,050 -21.2 3.7

※ 자료 : 2024년 6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IITP･KTSPI, 2024.7.15.),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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